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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세금·투자·건강·법률·골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웹사이트에 게재… 궁금증 풀어줘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공대 61)가 

동문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무엇이
든 물어보세요(AskSNUAA)’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동문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실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주기 위
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동창회 웹사이트(http://
www.snuaa.org)를 통해 4월 1일부터 
제공된다. 질문은 ‘Questions?’ Board
에 직접 질문하든지 아니면 웹매스터
(brainnet@snuaa.org)에 이메일로 보
내면 가능한 한 이메일 접수 2~3주 내
로 답변을 같은 Board에 게재한다.
  동창회 브레인네트워크 위원장인 한
홍택 박사(공대 60·UCLA 석좌교수)
는 “동문들께서 궁긍해하거나 알고 싶
은 주제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세금, 부동
산, 법률, 건강, 은퇴, 반려동물 등 실생
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망라한다.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음악이나 하이킹, 
골프, 목공예, 낚시, 미술, 사진 등 취미
생활과 관련한 문의도 가능하다고 밝혔
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동문들 가운데는 
의사, 변호사, CPA, 재정전문가, 교수, 
엔지니어, 카운슬러 등 전문직에 종사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 분들이 동문들
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이라
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동창회 차원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여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만큼 
익명으로 문의해도 된다.
  요즘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 
분야와 관련한 문의도 환영한다.
  웹사이트에 실리는 ‘Questions?’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은퇴해 살았던 버지니아 ‘마운트 버논(Mount Vernon)’에는 그의 삶을 스테인드 글래스에 그려 전시, 후대에 교훈을 주고 있다. 김현정 동문(왼쪽·미대 94)이 조각가
의 눈에 비친 마운트 버논을 글로 담아냈다. 							        						          <관련기사=16~17면>

‘마운트 버논’에서 대통령의 길을 묻다

“우크라이나 위해 기부금 모은다”

목표액 $20,000… 동창회 $5,000 출연

  미주 동창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
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민
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노명호 회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 빨리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
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창회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기부 목
표 총액은 $20,000. 노 회장은 “동창회 차
원에서 이미 $5,000를 기부금으로 내놓았
고 나머지는 동문들의 도네이션으로 충당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는 
국세청(IRS)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

어 우크라이나 돕기 기부금은 모두 세
금공제혜택을 받는다.
  한편 동창회는 모은 기부금을 국제 어
린이 구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유
엔아동기금)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금 체크 보내실 곳:
  SNUAA USA(미주동창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Payable to: SNUAA USA
  * 문의: 
  이메일: snuaausa30@gmail.com
  전화: (213) 503-6964

 <관련기사=3면>

동창회보에도 게재해 온라인/오프라인
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동창회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도움말을 주시거나 전문가 칼럼을 쓰실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찾고 있다.
  문의: brainnet@snuaa.org

제 31차 평의원 회의
6월 24~26일
관련기사=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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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고객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베풀어야 관계가 형성된다’는 그의 
신념은 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빛을 
발했다. 한미은행도 지난 2009년 몰아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껴갈 수 없

었다. 일부에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
출 사태)까지 우려했다. 한미은행은 그
러나 살아남았다. 그것도 건재한 상태
로. LA폭동 때 ‘은혜’를 입었던 고액 예
금주들이 은행을 받처줬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배신할 수 없다며 홍 동
문과 은행을 지지해 준 것이다.
  홍 동문의 소신과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전쟁이 그를 강하게 키웠
다. 6·25가 터졌을 때 그의 나이는 고
작 19살. 특채로 중위 계급장을 달고 통
역장교가 됐다. 소속부대는 강원도 인
제의 9사단. 부대가 인민군에 포위돼 퇴
로마저 끊겼다.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
에 국군병사들이 쓰러져갔다. 민씨라고

만 기억하는 특무상사가 그를 살려냈
다. 그 상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홍 동
문도 없었을 터다. 그 이후 그는 직급
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 
몸에 뱄다.

  죽음의 공포는 잊지 못할 충격으로 그
의 뇌 한 켠에 입력돼 있다. “그때 (살
아남으려면) 무엇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6·25가 그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다. 홍 동문의 은행경영 기본전략
인 선택과 집중은 전쟁터에서 익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육
의 힘이다. “교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다는 걸 유학와서 절감했어요.”
  홍 동문은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
에서 MBA 학위를 땄다. 그가 39세 때
다. 처음엔 나이 때문에 입학허가서가 
나오지 않았다. “남들이 편하게 공부할 

2 원로 초대석

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벤자민 & 비비안 홍 파운데이션’을 통해 한인가
정상담소, UCLA, 한인청소년협회 등에 20만 달러가 넘는 통큰 기부를 했다.
  그의 베품의 철학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A의 한인커뮤니
티는 참혹한 현실과 맞닥트려야 했다. 이른바 ‘사이구(4·29) 폭동’의 직격탄
을 맞았다. 많은 타운 업소들이 약탈을 당하고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가 됐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베풀어야 해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홍병각(벤자민 홍) 동문(문리대 정치학 53)은 한인금융계에선 혁신의 아
이콘으로 불린다. 그런데 경영철학을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다소 뜬
금없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다름아닌 ‘베품’이었던 것. 서울
대발전기금으로 20만 달러, 서울대학병원에 10만 달러를 내놔 새삼 화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홍 동
문은 당시 한미은행장이었다. 상당수 
은행고객들이 피해를 입어 재기가 불
투명했다.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
른다.
  “밤새 잠을 못잤어요. 아무리 궁리
해도 뽀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
다.” 그때 불현듯 뱅크오브아메리카
(BoA)의 성장사가 떠올랐다. BoA가 세
계굴지의 은행으로 태어난 건 아이러니
하게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할까.
  1906년 강진이 샌프란시스코를 덮쳤
다. 규모 8.3이었으니 ‘빅원’에 가까웠
다. 신생 커뮤니티 뱅크인 BoA 창립자 
마다데오 피터 지아니니는 복구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소액대출을 해
줬다. 기록에 따르면 지아니니는 마차
에 현찰을 가득 싣고가 거리에서 ‘묻지
마’ 대출을 해줬다. 돈을 뿌렸다고 해야 
옳지 싶다.
  “다음날 아침 벌떡 일어나 은행으로 
달려가 이사들을 설득했어요. 무담보 
융자를 해주자고요.”
  대부분 부실위험이 크다며 반대의사
를 냈다. 홍 동문은 그러나 뜻을 굽히
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영철학
을 피력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은행
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반성장
을 할 수 있어요.”
  폭동이 일어난지 나흘 후 한미은행은 
대출을 시작했다. 업소 당 최대 10만달
러까지 무담보로 빌려줬다. “도박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업소가 살아야 
우리 은행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10만 달러 융자를 받은 고객은 50여 
명. 이 가운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기적이랄 것도 
없었다. 은행이 우릴 믿고 돈을 빌려줬
으니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한다는 정

‘혁신의 아이콘’ 벤자민 홍 행장

LA 폭동 때 피해업소에 무담보 대출, 떼인적 없어

‘강해야 살아남는다’ 6·25 전쟁 때 체험

주류은행 입사 5년만에 부사장 승진

SBA론, 주식공모, 인수합병 등 ‘최초’

▲ 지난 2000년 한국 제일은행 뉴욕지점 인수계약서에 서
명하고 있는 벤자민 홍 행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LA 폭동 때 피해 한인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벤자민 홍 행장은 피해 업소에 10만 달러까지 무담보 대출
을 해줘 재기를 도왔다. <사진=중앙일보>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다”는 
그의 진정성이 인정돼 UCLA의 높은 문
이 열렸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의 혼란
기, 전쟁으로 인해 그는 제대로 공부한 
기억이 없다. 하루 3~4시간 쪽잠을 자며 
책과 씨름했다. 
  졸업 후 그가 입사한 곳은 퍼스트 인
터스테이트 뱅크(FIB). 입사 5년만에 아
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1970년대 미국 은행엔 유색
인종 간부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언젠
가 간부회의 때 “너는 흰 벽에 붙은 파
리 한 마리 같다”는 한 백인 임원의 농
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뭐니뭐니해도 그가 한인사회에 기여
한 공로는 SBA융자 도입이다. 소상공
인에게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다. 홍 동문이 처음으
로 SBA 론을 담당할 간부들을 교육했
다. 이들이 오늘날 한인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이익창출 부서인 SBA론 파트를 
이끌고 있다.
  홍 동문이 이룬 또 다른 성과는 여성
의 과감한 발탁이다. ‘페미니스트’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역시 특유의 소신
으로 밀어붙였다. 처음으로 여성 지점
장에 이어 은행장도 배출하는 등 홍 동
문에겐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한인 은행 중 처음으로 인수합병
(M&A)을 성사시켜 지점망을 넓혔다. 
IMF 사태를 맞아 뉴욕소재 본국은행들
도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M&A를 적극 
추진한 것. 처음엔 본국 은행들이 한낱 
교포 은행이 인수한다는 데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으나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끝에 성사시켰다.  
  한인사회에서 처음 시도한 주식 공모
도 그의 또다른 성공사례로 꼽힌다. 홍 
동문은 문닫기 직전의 나라은행 구원투
수로 등판, 주식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모았다. “1,200 달러로 나라은행의 주인
이 되세요”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벌
인 결과 200여명이 이에 호응, 결국 200
만 달러의 증자목표를 달성했다. 오늘
의 ‘뱅크 오브 호프(Bank of Hope)’의 
기반을 만든 셈이다.
  10년 전 은퇴한 그는 LA 남쪽의 어바
인에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송
년대잔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그는 
자신의 ‘18번’을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고 털어놨다. 모든 것이 생소했고 
처음 겪는 외로운 이민생활의 길잡이를 
‘마이 웨이’ 정신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She Is My Way”라며 
아내 비비안을 동문들에 소개해 큰 박
수를 받았다.

벤자민 홍·비비안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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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속됐던 팬데믹의 어둡고 긴 터널
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장 회장처럼 평의원 회의에 참
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동문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주 동창회 측은 각 지부 회장단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학번 등 젊은 동
문들이 많이 참여해 동창회가 활성화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회의가 열리는 퍼시픽 팜스 리조
트는 LA공항에서 동쪽으로 34마일 떨
어진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위치해 
있다. LA한인타운과도 불과 20여 분 거
리다.
  럭셔리 호텔로 꼽히는 퍼시픽 팜스는 
특히 남가주 최고의 종합 리조트 단지
로 널리 알려져 있다. 
  36홀짜리 챔피언십 골프장을 비롯해 
크고 작은 회의를 열 수 있는 컨퍼런스 
시설, 딜럭스 레스토랑 등 숙박과 엔터
테인먼트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
는 유일한 곳이다. 풍광도 빼어나 ‘언덕 
위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다.
  * 퍼시픽 팜스 리조트
    1 Industry Hills Pkwy
    City of Industry, CA
  * 웹사이트:
    www.pacificpalmsresort.com
  * 문의:
   (626) 991-4457(노명호 회장)
   (714) 260-5483(강호석 사무총장)

  “(캐나다-미국) 국경이 오픈되면 평의
원 회의에 꼭 참석할 생각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동창회장인 장희순 동
문(문리대 75)은 벌써부터 오는 6월 LA
에서 개최되는 평의원 회의 참석에 마
음이 들떠 있다. ‘국경 오픈’이라는 단
서가 붙어있기는 해도 요즘 상황으로 
보면 얼마안가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국경이 활짝 열릴 게 틀림없어 보인다.
  장 회장은 최근 밴쿠버의 200여 동문
들의 주소를 미주 동창회에 보내와 동
창회보 구독을 신청한 바 있다.
  최근들어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백
신접종카드 제시 의무화 조치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등 미국사회는 지난 2년 

6월 평의원 회의에 관심 고조

팬데믹 끝난다 … 캐나다도 참석

퍼시픽 팜스는 골프장 갖춘 럭셔리 리조트

우크라이나 돕기 캠페인

“6·25 세대는 남의 일 같지 않아”

  “6·25를 겪은 선배 세대는 작
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대
부분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밤잠
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혜정 박사(생과대 77)는 딸이 
유럽에 살고 있어 요즘 신경이 온
통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다. 러시
아 군이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가
까이 살고 있어서다.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어
린이들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장기화
된 무력분쟁으로 어린이를 포함
해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이미 
큰 피해를 입었
다. 2월 24일부
터 시작된 러시
아의 군사작전
으로 우크라이
나 상황은 더욱 
악화돼 어린이
들의 고통이 더
욱 커지고 있다.
  “제가 9살 때 
6·25가 터졌어
요. 그때의 끔
찍함은 떠올리
기조차 싫습니
다.” 미주 동창회 노명호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코 남의 일
이 아니라며 70여 년 전의 상황을 
떠올렸다.
  남종우 남가주 공대회장(공대 
62)도 전쟁을 겪은 세대에 포함된
다. 캠페인에 참여해 미력이나마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말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
나 돕기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
고 있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
리오는 우크라이나에 선뜻 1,000
만 달러를 내놔 할리우드의 기부 
캠페인에 앞장섰다.
  한편 유니세프는 우크라이나 인

근 국가들에 긴급구호센터를 설
치하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어
린이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가 유니세프를 기부
처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
서다.

김종섭 고문 3만불 모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세계 각
국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
는 가운데  본국의 동문들도 우크

라이나 돕기에 
힘을 보탰다.
  주인공은 김종
섭(문리과대학 
동창회장) 삼익
악기 회장. 동창
회 차원에서 3만
달러를 모금, 우
크라이나에 기
부하기로 했다. 
  미주동창회 
상임고문도 겸
하고 있는 김 
회장은 “3월초
부터 우크라이
나 성금 모금이 

시작됐으며 단 하루도 지나지 않
아 1만달러가 넘게 모였다”고 밝
혔다.
  김 회장은 “1차 목표액 3만달러
가 채워지면 서울의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
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시 
6·25 때 북한의 남침으로 어려
움을 겪다가 여러 나라에서 도움
을 받았다”며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중 
동창회 차원에서 돕자는 목소리
가 나와 기부금 모금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A 인근에 소재한 퍼시픽 팜스 리조트. 36홀짜리 챔피언십 골프코스를 갖춘 럭셔리 호텔로 오
는 6월 평의원 회의 장소로 예약돼 있다.

미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 마감

3월31일… 1인당 1만불, 10명까지

  미주 동창회의 장학금 신청이 3월 31
일로 마감된다. 
  동창회가 처음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펼치는 이 장학금은 1인당 1
만 달러로 모두 10명까지 지급한다.
  장학금은 서울대 출신이나 동문 자녀
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한인 커뮤니티
에 오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표

는 4월 30일이다.
  미주 동창회는 매년 10만 달러의 장
학기금을 조성해 한인 인재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서울대 동문들
이 멘토링을 제공,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신청: www.snuaa.org>services>-
scholarship
  문의: scholarship@snuaa.org
  전화: (213) 908-5586

  미주 동창회가 설을 맞아 한국의 고아
들을 돕고 있는 자선단체에 1,000 달러
를 기부했다.
  노명호 회장은 지난 1월 20일 ‘Sharing 
Love in Korea’(SLK)에 기부금을 전달하
며 “우리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불우 이
웃을 돕기 위해 정성을 보탰다”고 말했다.

  SLK는 한인 1.5세와 2세들이 중심이 
돼 조직한 비영리 자선단체다. 5년 여 
전 한국방문 중 우연히 고아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
다고 한다. 고아들과 일대일 결연사업
을 펼치고 있는 SLK는 서울대 동문들
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노 회장은 “자선사업도 동창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며 “앞으로 한인
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설 맞아 고아단체에 성금

미주 동창회 1,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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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려깊은 도움과 용기를 주신 스승

님 한 분으로 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관심과 사랑은 지금 생각해도, 내가 행

운의 학생중 한명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불효자였음

을 깨닫게 된다 했

던가? 언제 부터인

가 존경하는 이 스

승님을 생각하고 은

혜를 잊지 못하고 

적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 

오고 있다.

  스승님이 몸소 보

여 주신대로 나와 

같은 처지에 있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해 과부의 동

전의 마음으로 1989

년 작고하신 교수님

을 기리며 ‘황산덕 

장학기금’을 만들었

고, 서울대 중앙도

서관 관정관 신축

에 기부금을 보냈다. 

남 위해 등불켜야

  이것이 스승님의 그크신 은혜에 보답

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지만 내 젊

은 대학시절 나에게 필요했던 것을 직

접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신 스승을 만났

다는 사실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

  남을 위하여 등불을 켜면 내 앞이 먼저 

4 나의 스승, 나의 멘토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매우 중요한 세 사람이 있으니 부모, 스

승, 친구라  한다.

  교회 주일학교 반사였던 어머니는 내

가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다닐 즈음 잠

자기 전  나에게 바다를 갈라 길을 내는 

영웅 이야기, 큰 건물 기둥에 묶인 사람

이 단 한번 힘을 내서 그 건물을 무너뜨

리는 장사 이야기, 지혜 많은 임금님, 장

님을 눈뜨게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 등의 많은 이야기

들을 들려주셨다 . 

  지금도 어머니께서 들려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어린 나에게 인생의 큰 꿈

을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 

평양사투리 공감대

  내가 기억하는 스승님은 운 좋게도 딱 

두번 만에 대학에 들어간 후 기분 좋고 

신바람나는 일학년, 첫 학기에 만난 교

수님이다.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다.

  그 분은 법철학과 형법을 강의하셨고 

훗날 법무부 장관과 문교부 장관을 역

임하신 황산덕 교수님이다.

  한번은 강의 시간에 알아 듣기 쉽지 

않은, 실로 나 혼자만 이해했으리라 생

각되는 사투리 한 단어를 쓰셨다. ‘버벌

지’.  지금은 한글 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고 찾기도 어려운 ‘벙어리’라는 뜻의 

이 단어는 내가 아직도 즐겨 쓰는 평양 

사투리다. 아마 교수님과 내가 무엇인

가 통하는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었던 공

감대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다.

  당시 교수님 따님은 나와 같는 반 동

급생이었고 교수님이 매주 참석하시던

등산 모임에도 나는 빠짐없이 참가하곤 

했었다. 

등록금 해결해줘

  그러나 일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2

학년 등록을 준비해야 할 무렵 도저히 

등록금 마련이 불가능해 휴학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나의 사정을 알

게 되신 황산덕 교수님이 이를 해결해 

주셨고, 졸업때까지 대여장학금도 받을 

수있도록 주선해 주셨다.

  교수님이 등록금을 해결해 주셔서 학

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때, 언젠가 나

도 1억의 장학금을 기증하리라 생각했

다. 1억은 그 당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액수였다.

  사람이 살아 가며 생기는 많은 인간관

계들에 대해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 

시절에 특별히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

밝아진다 하지 않았던가? 이제 80 중반

을 넘어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니, 남을 

위하여 등불을 들었던 것이 결국은 나

의 가는 길을 밝혀 주었다는 생각이다.

  사람이 살아가면

서 만나는 중요한 

세사람 … 부모, 스

승, 친구. 나에게 이

렇게 존재했던 사

람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모, 스승, 

친구로 만들었던 사

람들을 생각해본다 .

  인생에서 만났고, 

헤어졌고, 다시 만

날 날을 생각해 보

는 그런 나이가 되

고보니 아직도 이 

나이에 등산, 골프, 

스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아주 

고마운 일이다. 인

생은 친구들과 더

불어 살아가는 여

행이 아닌가.

  지금도 수시로 내 주소지인 맨해튼, 뉴

욕은 물론 서울, 부산, 로스앤젤레스, 뉴

저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친구들로 부터 ‘100세 건강법’ ‘황혼 지

침’ 등 익혀 두어야할 정보를 교환하며 

활력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좋은 부모, 덕 높으신 스승, 건강하고 

정깊은 친구들을 보내주신, 내 인생을 

설계해 주신 그분께 끝없는 감사를 드

린다.

‘버벌지’ 황산덕 교수

“내 삶의 길라잡이… 고비때마다 일으켜세워”

송학린
법대(59)

황산덕(1917~1989)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를 외치는 학원사태가 위수령 발
동으로까지 확대되자 학생시위를 감쌌다는 이
유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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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

득한 수재다. 그가 ‘포스트닥’ 과정으로 

UC 버클리에 왔는데 영어발음이 지독

히 나빴다. 도저히 학생지도를 맡길 수 

없게 되자 교수가 차우를 강 동문에 함

께 일하라고 소개한 것. 

  기상관련 데이타는 워낙 방대해 위성

으로 받으면 엄청 비쌌다. 차우가 소프

트웨어를 개발해 문제를 말끔히 해결

선박에 날씨 관련 데이타 서비스

20척으로 시작, 5천 척으로 늘어

태풍 ‘사라’에 충격, 대기과학 전공

  이처럼 강 동문은 나이 오십이 넘

어 거의 무일푼으로 창업을 해 이

른바 ‘대박’을 쳤다. 그가 세운 ‘어플

라이드 웨더 테크놀로지(AWT)’

는 ‘날씨’와 관련한 데이타를 전

세계 선박들에 판매하는 회사다. 

  강 동문에 따르면 기상과 해양에 

관련한 데이타다. 무척 어려운 분

야다. 시쳇말로 변화무쌍하기 때

문일 터다. 

  강 동문은 이렇게 비유했다. 자

연과학은 대체로 두 종류로 나뉜

다는 것. 하나는 ‘리니어(linear)’ 

곧 예측가능한 ‘선형’ 학문이다. 

대부분의 자연과학이 ‘리니어’에 

속한다. 쉽게 말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분야다. 

  그러나 ‘넌리니어(nonlinear)’, 

곧 ‘비선형’의 세계는 상식을 뛰

어넘는다. 콩 심은데 옥수수가 나

고, 팥 심은데 뜬금없이 딸기가 열

릴 수도 있다. 날씨가 그렇다는 것

이다. 예측이 어려운 카오스의 세

계가 기상학이다.

  지난해 기후와 인간의 이해를 넓

힌 물리학자 세 명이 노벨상을 공

동 수상한 것만 봐도 얼마나 어려

운 학문인지 가늠할 수 있겠다.

  강 동문의 전공이 바로 대기과학

이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넌리니

어’ 학문이다. 

  왜 이처럼 어려운 학문에 도전했을까. 

그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 그래서 강 동

문을 포함한 여섯 형제는 모두 의대진

학이 삶의 목표였다. 그런데 고교 2학

년 때 부모님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마침 강 동문은 한반도를 강타

한 사라호 태풍을 몸으로 겪었다. 온 국

토가 쑥대밭이 되다시피했다. 강 동문

이 의학에서 대기과학으로 진로를 튼 

배경이다.

  대학 졸업 후 단돈 250 달러를 들고 미

국에 유학왔다. 마이애미 대학의 해양

대기과학 석사과정에 등록은 했으나 돈

이 떨어졌다.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했어요. 받아 주더라고요.” 예의 입버릇

이 또 나왔다. “미국에선~ 돈 없어도 공

부할 수 있어요.”

  학위를 끝낸 강 동문은 기상정보업체

에서 15년 넘게 일했다. 성실히 일한 덕

분에 훗날 창업하자마자 어렵지 않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운도 따랐다. 창업한지 얼마안돼 홍콩 

출신의 엔지니어 F.P. 차우를 만났다. 

했다. “5~6명의 고급 프로그래머

들이 몇 달 걸려아 할 수 있는 프

로젝트였어요. 차우 혼자 밤을 새

가며 매달린 끝에 개발에 성공했

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600만 

달러 가치가 있었지요.”

  행운의 여신은 강 동문을 향해 

늘 미소를 보냈다. 기상관련 데이

타는 콜로라도의 연방정부기관으

로부터 받았다. 15일치 자료를 12

시간 간격으로 고객들에게 보내줘

야 했는데 위성 전송을 하면 사용

료가 비쌌다. 

  그런데 마침 운좋게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FTP

가 개발됐다. 공짜로 고객들에게 

데이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업할 때 고객은 배 20~30척이

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

진국에 지사를 설치해 고객을 끌

어왔다. 

  강 동문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해양강국인 영국 지사 직원들

의 열정이다. “영국인들은 책임감

이 무척 강해요. 맡겨진 일은 틀림

없이 해냈어요. 덕분에 회사가 성

장할 수 있었지요.”

  창업 20년 후 쯤 강 동문의 회사가 

확보한 고객(배)은 전세계 5,000여 

척으로 크게 늘었다.

  배 한 척당 받는 서비스료는 연 1~2

만 달러에 이른다. 데이타에는 배가 어

떤 항로를 택해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

할 수 있는지, 또 연료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어 고객들의 신뢰가 높았다. 

  전세계 바다를 운항하는 대형선박들

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 동문은 몇해 전 회사를 매각하고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래도 창업 얘기

만 나오면 힘이 솟는다. “미국에선~ 나

이와 돈이 걸림돌이 안 됩니다. 기술과 

열정, 이 둘만 있으면 되요. 동문 후배님

들 힘 내세요.”

50세에 AWT 창업한 강정수 동문

“늦깍이요? 미국서는 딱 좋은 나이에요”

“나이 오십에 창업을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강정수 동문

(문리대 61)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미국서는 ~” 강 동

문은 이렇게 운을 뗐다. “창업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이번

엔 돈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회사를 차리려면 초기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할텐데 어떻

게 조달하셨나요. 은행 대출받으셨나요?” 역시 대답은 “미국

서는 ~”으로 시작했다. “미국서는 기술과 열정만 있으면 돈 

많이 없어도 됩니다.”

◄ 나이 오십에 창업한 강정수 동문.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기술과 열
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어 성공의 역사를 썼다.

▼ 강 동문이 창업한 AWT는 기상과 해양 데이타를 선박에 제공하는 
회사다. 안전 운항은 물론 연료 절감 효과도 커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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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는 후발성 요인이 90%로 

거의 절대적이다. 알려진 유전적 요인

은 10%에도 못미쳐 치매 예방에는 환

경과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요즘은 영상(PET, MRI) 기술의 발달

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탱글 등 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스텔

스 킬러’라고 불리는 치매는 아직까지 

증상 완화제 이외는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완화제도 FDA의 허가

를 받은 것은 4개 밖에 안된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겨우 이 정도다.

  치매는 예방이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

는 정상인과 거의 구별이 안되기 때문

이다. 경도인지장애(MCI) 단계에 이르

러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

치매는 환경 등 후발성 요인이 90%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증상 나타나

제노스코, 2024년 치료제 개발 목표

  창조주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들을 소중히 싸서 외부에서 침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뇌는 웬만

한 충격에도 버티도록 단단한 뼈로 둘

러싸여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보호막

이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뇌가 병

이 들면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은 이 때

문이다.

  치매는 바로 뇌질환이다. 치매가 왜 치

료가 어려운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

적 외상이나 질병 등의 요인에 의해 손

상 또는 파괴돼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일컫는다.

  치매 가운데 가장 흔한 질병이 ‘알츠

하이머’로 치매환자 중 72.5%를 차지

하고 있다.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동의

어처럼 쓰이고 있는 배경이다. 뇌세포

의 퇴화로 인해 발병하는데 인지기능

이 점차 저하돼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

래한다.

  뇌졸중 등 뇌의 혈액공급에 문제가 생

겨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전체 환자

의 11.3% 가량이다. 뇌질환 종류와 크

기,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

다. 이외에도 루이소체, 파킨슨병 등의 

치매는 16.2%다. 

  치매는 세계적으로 4초에 1명 꼴로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50년

에는 치매환자가 1억명을 넘게 될 것으

로 추산된다. 미국에서만도 580만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발병률은 대체로 시니어들 사이에 높

게 나타난다. 60세 이상은 10%, 75세 이

상은 15%, 85세가 넘게 되면 절반 가량

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암 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인 것

이다.

  오늘 포럼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집중

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병인은 몇가지 가설이 있다. 

  우선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다. 뇌 

속에 플라크 형태로 응집된 단백질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타우 가설이다. 타우는 세포내 

미세소관(microtube)과 관계돼 생성되

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응집해 형성

된 타우 탱글(tau tangle)은 알츠하이

머 발병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외에도 아세틸콜린 가설도 있다. 아

세틸콜린은 신경전달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전달이 제대로 안돼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세가지 중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탱글이 가장 우세한 

가설이다.

  뇌의 무게는 남자가 1,400 그램, 여자

가 1,250 그램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

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데 뇌의 크기

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

으며 하루 평균 2~10만 개의 뇌세포가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는 MCI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 

단계를 지나 치매로 최종 판정되면 사

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바이오젠이 개발한 세계 최초

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관심을 끌었었다. FDA가 조건부 허가

를 내줬다고 해서 치매환자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효능부터 부작용, 비싼 가

격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두카누맙은 1회 투여에 거의 5,000 

달러나 든다. 1년에 몇 차례 맞아야 하

는데 보험회사도 커버를 안해줘 서민들

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요즘은 항체를 치료제로 이용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알츠하이

머 원인으로 꼽히는 단백질 침전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뇌세포가 파

괴되는 것을 막는 원리다.

  뭐니뭐니해도 알츠하이머는 ‘비약물’ 

예방이 최선책이다. 유산소 운동(걷기), 

인지강화운동(책보기), 위험인자 관리, 사

회성 강화(가족과의 대화), 식이조절(항산

화 물질) 등 다섯가지(finger program)를 

유념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문지

방을 벗어나자’ ‘부지런하자’와 같은 캐

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실천에 옮겨보자.

  제노스코의 전략은 저렴한 가격대의 

경구복용 가능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이다. 현재 한국에서 연구에 필요한 동

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10년 주기로 신약을 개발해 왔

다. 2004년에는 당뇨치료제, 2014년에

는 폐암치료제, 2024년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JSKOB777)를 개발할 꿈에 부풀

어 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징기스칸의 명언을 소개한다. “한사람

이 꾸면 단순한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동문 여

러분들이 함께 해준다면 치매치료제 개

발은 현실이 될 것이다.

  고종성 박사는

  사대 화학교육과(75)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 박사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

  제노스코(GENOSCO) 창업

‘제노스코’ 고종성 박사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어디까지 왔나”

뇌속의 아밀로이드 단백질 제거가 관건 … 항체 연구 한창

  다음은 바이오벤처 기업 ‘제노스코(GENOSCO)’ 대표인 고종성 박

사가 지난 3월 6일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경)가 주관한 포럼에

서 강연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동창회의 학술간사 이헌구 박사(자

연대 98)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의 주제는 ‘알츠하이머 신약개발 

어디까지 왔나.’고 박사는 치매관련 증상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냈다. - 편집자

정상인의 뇌(왼쪽)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한 눈에 봐도 치
매 환자의 뇌가 현저히 쪼그라들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가 주관한 연례 학술대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고종성 박사.

알츠하이머 진행과정. 초기 단계에선 정상에 가깝다. 경도인
지장애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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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ther … 가까운 미래의 내 이야기

평화로운 말년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 ‘치매’

  얼마전 영화 ‘더 파더(The Father)’를 

보고는 이 생각 저 생각 안할 수가 없

었다. 영화를 본 많은 지인들의 감상평

은 대부분 ‘슬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필자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 이상의 어

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나오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영화의 기저에 깔려있는 

건 맞다. 

  그러나 솔직히 답답함과 안타까움, 여

기에 더해 원인 모를 무력한 분노도 치

미는 건 왜일까.

  ‘더 파더’가 오스카를 비롯한 여러 영

화제에서 받은 상 따위는 잠시 제쳐두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기분을 얘기하는

데 무슨 상을 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않

기 때문이다.

  ‘더 파더’는 소위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그 딸의 이야기를 담아냈

다. 오롯이 환자의 시각에서 전개되는 구

성이어서 두려움과 함께 몰입감을 선사

한다. 안소니 홉킨스와 올리비아 콜맨이 

부녀로 호흡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보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영화 속 

얘기가 남의 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감독과 여배우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고 연기해서인지 노인들에

게서 나타나는 치매 증상을 1시간 37분

짜리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에 다 녹여

놔 어느 한 대사도 예사로이 지나칠 수 

없었다.

  주인공인 나(안소니)는 평화롭고 안락

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간병인은 물론이요 가정

부도 필요없다는 데도 자꾸만 누군가를 

들 이 려 하 는 

딸 앤의 행동

이 거슬릴 뿐

이다.

  영화는 어렵

사리 구한, 어

쩌면 마지막일

지도 모르는 

간병인이 울

면서 ‘안오겠

다’는 전화를 

받은 후부터 

시작된다. 또 

간병인과 불화

를 일으킨 아

버지.   

  그런 아버지

를 만나러 가

는 딸의 걸음

걸이에서 당혹

감과 불안함, 

허탈함, 무력

감 등이 그대

로 느껴진다.

  영화는 안소

니를 통해 치

매증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기억상실은 물

론 누군가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는 억

지를 부린다. 끊임없는 간병인들과의 불

화, 창문 밖은 볼지언정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문을 꼭 닫고 살려

는 폐쇄적인 태도,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사람을 혼동하며 대화가 되는 듯하다

가 말이 갑자기 거칠어지며, 자신을 도

와주려는 딸에게도 조차 자기것을 뺏아

가려한다는 망상에 빠져 노여움을 드러

낸다.

  본인은 정상이니 절대로 집을 떠나 요

양시설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부

린다. 누구의 도움없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간병인을 뒀

는데도 거의 

매일 한 번씩 

들려 아버지 

안소니를 챙

겨왔던 딸 앤

의 얼굴에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어찌할지 모르

는 절망스러움

을 보여준다. 

특히 새 간병

인 로라와의 

첫 대면 때 아

버지의 거친 

행동에 반은 

울고, 반은 웃

는 그녀의 얼

굴, 그 얼굴에 

새겨진 미안

함, 슬픔, 당혹

감 섞인 얼굴

표정은 지금

도 눈을 감으

면 잔상처럼 

떠오른다.

  어떤 자식들

은 간병에 지

친 나머지 부모와 절연을 하고, 그래도 부모 

곁을 지키는 자식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나 웃는 낯이 될 수 없다.

  결국 치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모든 게 끝나는데 그때 쯤이면 자식들의 

가정도 이미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아마 세상의 많은 자

식들이 영화의 캐릭터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지 않을까 싶다.

  영화는 치매환자를 다루는 탓에 앞뒤

의 스토리가 맞지 않아 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혼란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치매환자가 보는 세상을 가

감없이 보여줘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

하며 말하는지 이해하는 방편도 될 수 

있겠다.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인데 남들

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뭔가 일을 

꾸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데 그 과정도 기억에 없다. 사위가 자신

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

에 알고보니 요양원 직원이었다. 이쯤에

서 영화를 논리적으로 보는 것을 포기

할 수밖에.

  아버지는 점점 기억이 사라져 간다. 어

린 시절 기억만 남게 되는데 결국 엄마

를 찾으며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다.

  영화를 보며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

는 지인들을 떠올리게 된다. 과연 어떤 

상태까지가 진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뇌리에서 떠나

지 않는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예전 사람들보

다 오래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내가 숨만 쉰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닐 터다. 내 주변사람들을 몰라

보고 망상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게 과연 

나인가. 

  그나마 영화 속의 주인공은 서양 아버

지답게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그러

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

마 이 영화 속 이야기 이상으로 주변사

람들을 피폐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

래 의학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시키는 것

이 아니라 삶의 질에 더 포커스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희진 박사는

  농생대 78학번

  미시건대 기계학 박사

  Flonomix에서 HVAC 프로젝트 담당

“너희들이 늙음을 아느냐”

치매노인에 비친 세상 그려

박희진
오레곤 동창회장

영화 ‘더 파더’ 포스터. 안소니 홉킨스는 이 영화에서 80대 
치매 노인역을 완벽하게 표현해 내 아카데미 사상 최고령 
남우주연상의 기록을 세웠다.

  동창회보는 전 미주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2022년 2월 현재 모두 8,000
부를 인쇄해 동문 각 가정에 우송한 바 있습니다. 회보는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 제작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비납부 동문님들은 전체 구독자의 9%에도 못미치는 698명에 불과한 실
정입니다. 회보 제작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부디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동창회 운영을 도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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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기 풀브라이트 장학생’ 김용건 동문

“경성제국대와 서울대 두 군데 다녔어요”

  “대한민국 만세!”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배웅나온 

처 외삼촌이 두 손을 번쩍 치켜들

고 내게 외친 만세 소리가 60여 년

이 지난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얼마나 조국이 그리웠으면 내게 

이 같은 구호를 외쳤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공항을 이륙한 노스웨스트 항공

기 창 밖으로 처 외삼촌의 모습이 

시야에서 벗어나자 만감이 교차

했다. 문득 고향 부산에서 목탄 화

물열차를 타고 섰다 갔다를 반복

하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가 주

마등처럼 스쳤다. 서울대학(당시

는 경성제국대학) 입학시험을 치

르기 위해 몰래 기차에 올라타고

는 서울역에 도착하기 직전 뛰어

내려 줄행랑을 친 것이다.

  경성제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의 6년 과정이었다. 예과를 마칠 

무렵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

에 편입돼 한국 최초의 국립대학

이 설립됐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문리과 

대학 화학과에 지원했다. 그러나 

2학년 때 6.25 전쟁이 터져 나는 

부산의 전시연합대학 천막교실에

서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얼마 배

우지도 못한채 졸업장을 받았으

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한심

했다. 학위을 받은 화학과 졸업생

은 불과 10명. 입학은 80명이나 했

는데….

  교수가 부족했던 시절이어서 쉽

게 부산대학교에 취업이 돼 강단에 섰다. 

학생들과 나이차도 거의 없었고 사실 실

력도 별로여서 학생들에게 함께 공부하

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의하니 모

두 선뜻 나를 받아줬다.

  그렇게 교수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4.19 

혁명이 터져 대학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넘쳐흘렀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

다.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 선발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도쿄에 들러 처 외삼촌의 환대를 

받으며 곳곳을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미국내 첫 기착지는 하와이의 호놀룰

루. 전쟁으로 황폐화되다시피한 대한민

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충격이 

컸다. 여기서 한달동안 미국대학생활과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내가 유학한 곳은 미주리 주립대학

(University of Missouri)이다. 풀브라

이트 장학생은 1년 단기 과정이어서 배

워야 할 과목이 5개나 됐다. 한 한기가 

끝날 무렵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났다. 대학 측에서 연구조교 일자리를 주

겠다고 해서 유학기간이 연장되는 행운

을 안았다.

  미국온지 4년만에 나는 꿈에 그리던 박

사학위를 받았다. 세상을 품에 안은 듯 

내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학위를 받고 나

니 또 욕심이 생겼다. 미국서 경험을 쌓

고 귀국하면 조국에 더 큰 도움이 될텐

데…. 그런데 내 E 비자는 공부가 끝나

면 귀국해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재입국

이 가능했다. 난감했다. 그러나 뜻이 있

으면 길이 있는 법. 국무부에 문의한 결

과 한국정부가 승인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마침 한국의 고위직에 

있었던 지인이 외무장관에 청탁, 비자문

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지도교수 한 분이 TVA를 적극 추천

하며 소개장을 써줬다. 첫 직장이었지만 

내가 TVA에서 은퇴할 줄은 그때는 상상

도 못했다.

  이쯤에서 TVA가 어떤 곳인지 설명

을 드리고자 한다. 테네시 밸리 오소리

티(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첫 

글자를 딴 공공기관이다. 대공황 시절인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7

개 주에 걸쳐있는 테네시강 유역의 홍수

방지 댐 건설, 농토개간, 토양과 광물자

원의 보호관리, 산림녹화, 동력자원 개발 

등 다목적 사업을 수행했다.

  TVA의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비료생산과 개발이었다. 화학자의 도움

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다. 나는 TVA

내 국립비료개발센터(NFDC)에 배치돼 

양질의 비료개발연구사업에 투입됐다.

  TVA는 1만명이 넘는 매머드 조직이었는

데 입사할 당시 동양인은 내가 유일했다.

  나의 첫 과제는 비료의 3대 요소 중 하

나인 인(phosphate)을 정제하는 것이었

다. 인광석을 화학약품으로 분해하면 비

료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불순

물을 정제하는 것이 내가 해결해야할 과

제였다.

  TVA의 연구실에는 일본 중국 등지에

서 기술자들이 찾아와 미국의 첨

단 기술을 배워갔다. 나중에는 한

국 과학자들의 방문도 잦았다. 이

것이 인연이 돼 KAIST, KIST 등 

국책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 

줬다. 처 외삼촌의 ‘대한민국 만

세!’에 보답했다고 할까.

  TVA 근무시절 나는 40편이 넘

는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허도 3건이나 되는 등 

TVA 근무는 내 삶의 황금기였다.

  1989년 TVA에서 은퇴하고는 한

국인이 많이 있는 조지아주 애틀

랜타로 이주, 제 2의 삶을 살고 있

다. 내가 맨 먼저 한 일이 서울대 

동창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첫 해 

크리스마스 때 10명이 모였던 것

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회원이 수백명으로 늘어

나 모임에 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

한지 모른다.

  이외에도 서울대 동문 5명과 함

께 한미장학재단을 만든 것도 보

람있는 일이었다. 올해는 50명에

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몇년 전

부터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

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을 확대했다.

  우리 부부는 다섯 자녀에게서 손

자 12, 증손자 4명을 얻어 어느새 

32명의 대가족으로 불어났다. 

  지금도 나는 화물열차에 몸을 숨

긴 채 서울에 와서 입학시험을 치렀던 

그 옛날이 바로 엊그제 일인양 떠오른

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면 많은 사람

들에게 신세를 졌는데 갚지도 못한채 떠

날 것 같아 아쉽다.

  서울대 후배들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

다. “늘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줄 아는 사

람이 되십시요.”

‘뉴딜정책’ TVA 입사, 화학 비료 연구

KAIST와 KIST 등에 기술과 경험 전수

애틀랜타로 은퇴, 동창회 조직한 ‘원로’

김용건 동문 부부

▲ 테네시 밸리 개발청(TVA)이 주도한 농토개간 사업. 김용건 동문은 
비료의 3대 원소 중 하나인 인(phosphate)을 정제하는 과제를 수행
했다.

◄ 1964년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부인과 함께 기
념 촬영한 김용건 동문.



나의 족보 이야기 9

  더구나 두툼한 족보에 자신의 이름까

지 올라있다는 얘기에 친구들도 놀란 입

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파평(경기도 

파주) 윤씨’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 

윤신달이다. 그가 서기 893년에 태어났

으니 올해가 그의 탄신 1129년째가 되는 

셈이다. 

  “드라마 ‘뿌리’는 고작 몇십년에 불과

한데 손자는 천년의 역사를 얘기하니 다

들 놀랄 수밖에요.” 윤 동문은 손자가 보

여준 자긍심에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고 

또다른 한편으론 뿌듯했다고 털어놨다.

  ‘뿌리’는 서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비

롯된 얘기다. 전사로 키워진 쿤타킨테는 

부족의 미래 지도자. 그러나 영국 노예

상에 붙들려 미국으로 팔려간다. 2대 딸 

키지, 3대 손자 조지에 이어 4대 증손자 

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다.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해 노예신

분에서 풀려난 것.

  지난 1977년 ABC 방송이 8부작으로 제

작, 방영한 이 드라마는 글로벌 히트작이 

됐다. 2016년 리메이크돼 또 한번 센세이

션을 일으켰다. 원작자는 알렉스 헤일리.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6·25 

전쟁 참전용사여서인지 드라마는 한국

서도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다.

  이 드라마의 성공이 미국서도 뿌리찾

기 운동이 펼쳐지는 계기가 됐다. 윤 동

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족보와 같은 기

록이 없어 대부분 교적부와 교회 묘지

(church yard)를 추적, 뿌리를 밝혀낸다. 

부시 전 대통령 가문도 이같은 경로를 통

해 조상이 17세기 중반 스콧틀랜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윤 동문은 1964년 오레곤 대학(Univer-

sity of Oregon)에 유학, MBA를 땄다. 그

러고는 LA로 와 지난해까지 CPA 사무실

을 운영했다. 꼭 53년을 살아 본관이 파

평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LA라고 불러도 

될 성 싶다며 농을 했다.

  유학 올 때 가져온 족보는 윤 동문의 가

보나 다름없다. 천(天), 지(地), 인(人) 세 

권으로 된 족보는 그 자체로 역사책이나 

다름없다. 족보를 읽다보면 고려와 조선

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것.

  “요즘은 애완동물도 족보가 있잖아요.‘

페디그리(pedigree)’라고. 하물며 만물

의 영장인 사람은 더 더욱 족보가 필요

하지 않겠어요.”

  영어권에서 족보는 ‘지니앨러지(ge-

nealogy)’라 부른다. ‘패밀리 트리(fam-

ily tree)가 본래 뜻이라고 한다. 가족을 

나무에 빗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취

한다.

  윤 동문의 자녀와 손주들은 영어권이

다. 어려운 한자로 쓰여진 족보에는 당

연히 문맹일 터. 족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할 테지만 너무 방대해 진즉

에 포기했다.

  대신 교지(敎旨) 세 장만큼은 영어로 

옮겨 후손들에 물려줄 계획이다. 교지는 

조선시대 왕이 고위관리에게 직접 준 임

명장이다. 받은 이는 숙종 때 이조판서 

윤전과 그의 처, 그리고 이조참판을 지

낸 그의 아들 윤원거다. 교지는 문화재

나 다름없어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할 작

정이다.

  윤 동문은 후손들에 족보를 어떻게 가

르치고 이해시킬까. “내 나름 고심을 많

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체인 

이론’입니다.” 

  자전거의 체인을 예로 들며 족보의 중

요성을 말해줬다고 한다. 수십개나 되는 

체인 중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는다. 이에 빗대 38대나 내려

오는 가문에서 어느 한 대가 ‘고장’이 나

면 대가 끊기기 마련. 족보를 넘겨가며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면 모두 고개를 끄

덕인다고 한다.

  “가정 교육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요. 

족보가 대신해 주니까요.” 손주들은 조상

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행동에 각별

히 조심한다.

  파평 윤씨의 첫 중시조(中始祖)는 고려 

때 여진족을 평정한 윤관이다. 중시조는 

쇠퇴한 가문을 중간에 다시 일으킨 조상

을 일컫는다.

  조상 가운데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윤 동문은 ‘소론의 영수’ 윤증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평생 용안(임

금의 얼굴)을 뵙지 않고 정승에 오른 유

일한 인물이다. ‘선비의 사표’로 널리 알

려진 그는 실학적 경륜을 담은 정치철학

을 강조해 존경을 받았다. 명 대신 청과

의 실리외교를 주창한 것만 봐도 그의 학

문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를 넌지

시 물어봤다. 

“가까워요. 나이는 어리지만(대학도 후

배) 아저씨뻘 됩니다. 아버지대 돌림자

가 ‘석’이 거든요.” 윤 동문은 차기 대통

령이 윤증을 본받아 실리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윤경민 동문의 ‘족보 이야기’

천년 역사에 학교 선생도 ‘언빌리버블’ 놀라

드라마 ‘뿌리’ 히트로 미국서도 관심

‘한자 문맹’ 자녀에 ‘체인 이론’ 설명

◄   족보를 설명하는 윤경민 동문. 파평 윤씨 36세손이다.

▼ 천·지·인 등 세 권으로 된 파평 윤씨 족보. 

▼ 숙종이 이조판서 윤전에 내린 교지. 윤씨 가문은 정승 
11명, 판서 42명 등을 배출한 명문이다.

“드라마 ‘뿌리’는 고작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너희 집 가문

은 천년을 넘게 이어져 왔다니 …. 정말 ‘언빌리버블(unbelieva-

ble)’하네.”  윤경민 동문(법대 55)이 손자의 얘기를 복기해 들려주

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드라마 ‘뿌

리(The Roots)’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얘기해보

라고 하자 손자 콜린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는 것. 그러고는 자

신의 가문이 코리아에서 시작됐으며 38세손이라고 소개하자 교

사도 믿기지 않는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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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스노버드’ 플로리다 ‘골프 전지훈련’

골든클럽 23명 팜비치에서 … 동창회 활성화 계기

  뉴욕의 스노버드(snowbird) 동문 23
명이 지난 1월 24일 플로리다를 찾았다. 
이들은 모두 뉴욕 원로들의 친목모임인 

‘골든클럽’ 회원들이다. ‘스노버드’는 추
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는 시니어들을 일컫는 슬랭이다.
  플로리다 동창회에선 10명이 합류, 모
두 33명의 동문들이 팜
비치에서 1주일 동안 골
프를 함께 치며 우의를 
다졌다.
  두 동창회의 골프 친
목대회는 지난해 팬데
믹이 악화돼 한해를 건
너뛰어 2년만에 열린 것
이다.
  이 행사의 간사 역할
을 하며 가장 수고를 아
끼지 않은 이는 계동휘 
동문(치대 67)이다. 부
부는 행사 내내 점심배달을 하는 등 궂
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행사 첫날은 항공편이 차질을 빚어 환
영회가 다음날 첫 라운딩 이후로 미뤄졌
다. 1,300여 마일을 종단해 오신 분들인
데 아쉽게 됐다. 그러나 오미크론을 뚫고 
무사히 도착한 것만도 다행이었다.
  3일 째 되는 날은 기상이 악화돼 마음
을 조렸다. 예약된 팜비치 내셔널 코스
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아까운 하루를 
날씨 때문에 통째 날리게 될 상황이었다. 
이 지역 명소인 듄 데크 카페에서 파도
치는 바다를 창넘어 바라보며 브런치로 
시간을 보내야 할 참이었다. 

  그러나 기상은 우리 편이었다. 오후가 
되자 비구름이 거짓말같이 팜비치 지역
을 벗어나 대서양 한복판으로 빠졌다. 덕
분에 이날 풀 라운딩을 즐길 수 있었다.
  우드몬트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마지
막 날 게임은 플로리다 쪽 여성 골퍼들
까지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뉴욕의 ‘스노버드’ 
방문은 플로리다 동창
회가 활성화되는 계기
가 되고 있다. 플로리
다 동문들은 워낙 넓게 
분포해 살고 있어 구심
점이 약한 것이 사실이
다. 더구나 동창회도 발
족된지 얼마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의 
‘스노버드’가 겨울철
만 되면 찾아와 플로리
다 동창회에 활력을 불

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다. 플로리다 지역 
특성상 겨울철 거주 동문은 회원으로 간
주하고 있다.
  특히 윤기향 초대회장을 비롯해 조동
건 2대회장, 정치영 3대회장, 김중권 종
신이사 등의 도움으로 행사를 성공리에 
치룰 수 있었다. 
  손경택, 성기로, 배상규, 권정덕, 홍선
경 동문은 5일 내내 쉬지 않고 라운딩을 
하는 등 노익장을 과시했다. 금영천 뉴욕 
회장은 서울대 로고를 새긴 모자와 핀을 
보내주는 등 뜨거운 동창애를 보여줬다.

  취재=최희덕(플로리다 동창회장)

뉴욕의 골든클럽 회원 23명이 지난 1월 24일 플로리다를 찾아 현지 동문들과 함께 어울리며 골
프를 즐겼다. 

‘디아스포라 아티스트’ 최일단 동문

아시아위크뉴욕 특별전 … 치열한 예술세계 담아

  최일단 동문(미대 
56)의 삶과 예술세계
를 조명하는 특별 전
시회가 4월 30일까지 
뉴욕문화원 주관으로 
열린다.‘Elain Ildan 
Choi, Here and Now’
로 명명된 이번 전시
회는 2022년 아시아
위크뉴욕과 세계여성
의날을 맞아 특별 기
획됐다.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에 오픈된 전시
는 다큐멘터리 형식
의 온라인 특별전으
로 한국전쟁과 베트
남 전쟁이라는 두 번
의 전쟁, 세계 현대미
술의 최전선인 파리와 뉴욕에서의 삶 등 

최 동문의 파란만장한 삶과 치열한 예술
세계를 녹여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자화상과도 같
은 작업실이자 생활공간인 맨해튼 아파

트가 최초 공개된다. 
회화, 조각, 텍스타
일, 도예, 설치미술 등
의 장르를 넘나드는 
최 동문의 작품세계
와 자유분방한 정신
세계를 밀도있게 담
아냈다.
  최 동문은 1972년부
터 3년간 프랑스 파리
의 고암 이응노 화백
의 문하에서 동양화
를 공부해 고암의 유
일한 한국인 제자로 
인정받고 있다. 
  1975년 뉴욕으로 이
주한 최 동문은 지금
까지 이곳을 주 무대
로 활동하고 있는 대

표적인 디아스포라 한인 아티스트다.
  지난 1991년에는 중
국의 고대 유적지를 
탐방하고 기록한 기
행문 ‘최일단 발바
닥 문화예술기행 정, 
중, 동’ 세권을 펴냈
다. 책에는 2,000여 장
의 사진과 200여 점
의 드로잉이 수록돼 
있다. 
  최 동문의 전시는 
유튜브에서‘Elaine 
Ildan Choi, Here and 

Now’를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취재=허유선(편집위원)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작업 중인 최일
단 동문. 아시아위크뉴욕과 세계여성
의 날을 맞아 온라인 특별 전시회를 열
고 있다.

알래스카 윤제중 동문

“한울림 공연 준비에 바빠요”

  윤제중 동문(농대 55·사진)은 

거의 40년 째 알래스카에 살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동문 

숫자가 20여 명이나 됐는데 지금

은 타주로 떠나거

나 타계해 2명으

로 쪼그라 들었다. 

그래서 단짝 친구

는 장건유 동문(미

대 58) 뿐이다.

  그래도 윤 동문

은 올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신

이 단장으로 있는 

한울림 합창단을 

이끌고 알래스카 

주요 지역을 순회공연하는 것이

다. 기회가 되면 LA 원정공연도 

해볼 참이다.

  한울림 단원은 모두 20명. 2019

년 창단됐는데 2020년 공연 이

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코로

나 탓이다.

  알래스카 토박이

나 다름없는 윤 동

문은 이민사도 집

필해 후대에 남길 

계획이다.

  “알래스카는 ‘육

지 속의 섬’이라고 

하지요. 자연경관

이 빼어나고 자원

이 많아 미래는 밝

아요.

 동문들이 방문해 

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취재=홍선례(문화·광고국장)

명복을 빕니다

김수근(법대 52)
  지난 2월 7일 노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89세.

  한국에서 오래동안 금융기관에

서 근무한 김 동문은 지난 1991년 

이민왔다.

  장례식은 팬데믹으로 인해 LA인

근의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미망

인 김기탁 여사(음대 53)와의 슬하

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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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동창회 장학생 모집

11학년~대학원 재학생, 1인당 2~3천 달러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경)가 장

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대학 및 대학

원 재학생, 고등학교 11, 12학년으로 학

업성적과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들이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 1.5

세나 2세 및 입양자로 한국의 전통을 존

중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유경 회장은 “현재의 도전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

이 취지”라며 “선정된 학생들에게 서울

대 동문들이 멘토링을 해줘 학업성취는 

물론 미래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규모는 1인당 2,000 ~ 3,000 달

러. 신청서류는 동창회 웹사이트(www.

snuaan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

다. 마감은 5월 1일까지다.

   문의: snuaane@gmail.com

  (수신: 장학위원회)

  취재=이경애(인문대 73)

장희순 캐나다 밴쿠버 회장

“열려 있는 동창회 만들겠어요”
고민 함께 나누는 공동체 … 행사 다양화

  “그동안 취소됐거나 연기됐던 프로그

램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희순 캐나다 밴쿠버 동창회장은 ‘포

스트 코로나’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비

대면에 치중했던 동창

회 활동을 대면행사로 

바꿔 단합을 다지겠다

는 것이다.

  박 회장은 여름 야유

회를 비롯해 원로선배 

초청 추석 대잔치, 학

번별 소모임 개최 등

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한편 더 많은 젊은 동

문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스포츠, 학술발

표 등 행사를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특히 ‘열

려있는’ 동창회를 강

조했다. 경조사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공동

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서울대를 두번 다녔다. 간

호대(73 학번)를 졸업하고는 사회과학대

에 학사 편입, 임상 및 상담 심리학을 전

공했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까지 땄다. 

‘열려있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구상

은 이처럼 장 동문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을 터다.

재미과기협 주관

전국수학·물리경시대회
4월 9~10일 온라인 개최

 전국수학 및 물리경시
대회가 오는 4월  9~10
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
협회(KSEA·회장 박병
규)가 주관하는 이 대회
는 올해가 21회째다.
  수학의 경우 4~8학년
은 4월 9일,  9~11학년
은 4월 10일 각각 진행
된다. 물리과목은 9~12
학년 대상으로 4월 9일 
열린다. 시간은 지역별 
등록시 확인할 수 있다.
  수학경시대회 문제
는 필답고사로 객관식 20개와 주관식 5
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전국에서 우수

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
은 에세이 평가 등을 통
해 6 월에 있을 Hanwha 
Mathematics Olympi-
ad에 참여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
어진다.  
  고교생 대상 물리 경
시대회는 객관식 12개 
문항으로 치러진다.
  주최 측은 서울대 동
문 자녀들의 많은 참가
를 바라고 있다.
   자세한 정보와 온라
인 등록(https://nmsc.

ksea.org)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문의:nmscinfo@ksea.org

  주류사회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어

서 지난 2005년에는 버나비 시 교육위

원에 당선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바

람’을 일으켰다. 

로컬 신문에 거의 10

년이나 연재된 장 동

문의 교육칼럼은 한인

사회에 널리 회자되기

도 했다.

  특히 다문화와 관련

한 커뮤니티 포럼을 

거의 매년 열어 인종

차별 등 소수계를 겨

냥한 증오범죄 예방에

도 힘을 쓰고 있다.

 요즘은 증오범죄 피

해자 사례 연구에 전

념하고 있다. 캐나다

에서 인종차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장 동문은 원로들의 ‘복지’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선배들이 팬데믹 상황

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줌미팅을 개설, 매주 수요일 비대면 모임

을 갖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갇혀있던 동창회가 활짝 열려 

희망을 얘기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힘쓰

겠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에도 활기가 넘쳐 흘

렀다.



 2022년 3월 제335호
12 은퇴마을

강에 좋다.

  사막이어서 물값, 전기값이 비쌀 것으

로 짐작하지만 김 동문에 따르면 오히

려 반대다. 인근에 ‘후버댐’이 있기 때

문이다. 라스베가스에 골프장이 흔한 

이유이기도 하다.

  라스베가스는 한인들이 살기에도 최

적화돼 있다. 대형 한국 그로서리 마켓

도 두개나 된다. 최근엔 떡집까지 생겨 

한인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1년 300일 가량 햇볕 내려쬐

‘후버댐’ 덕분에 물·전기값 저렴

4월 8~9, 15~16일 BTS 콘서트

  1년 365일 가운데 최소 300일은 

햇볕이 내려 쬐인다. 이같은 기

후조건을 갖춘 곳은 라스베가스

가 유일하다. 은퇴하기 가장 좋

은 도시 가운데 5번 째로 꼽힐만

큼 시니어들에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공항 접근성도 LA보다 훨씬 

수월한 편이지요.” 특히 라스베

가스-인천공항 직항노선이 개

설돼 있어 언제라도 고국방문

이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 이전

엔 국적기가 주 2편 취항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

태. 상황이 호전되면 인천행 하

늘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

된다.

  동창회보 독자 분포(2월호 참

조)를 살펴 보면 네바다주에는 

20여 명의 동문들이 살고 있다. 

비독자를 포함하면 이 보다 훨

씬 많을 것 같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거의 모두 라스베가스 일원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 50~60년대 학번의 동

문들이다. 타주에서 이곳으로 은

퇴했다고 추정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라스베가스 거주 최고참은 이

관(공대 55)·김희자(간호대 64) 

동문 부부. 16년 전 LA인근 아케

디아에서 이곳으로 이주, 여유로

운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다.

  “라스베가스로 은퇴한 걸 늘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이처

럼 부부는 라스베가스에 푹 빠져 지내

고 있다.

  “아침 산책을 나갈 때마다 감사의 기

도가 절로 나와요.” 김 동문은 맑은 공기

를 맘껏 마셔가며 지낸다는 것이 얼마

나 축복받은 삶인지를 라스베가스로 이

사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다.

  좋은 점 하나만 꼽아달라는 질문에 부

부는 서슴지 않고 ‘안전’이라고 말했다. 

범죄가 거의 없어 안심하고 지낼 수 있

다는 것이다.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라스베가스 외

곽의 선시티 앤섬. 55+ 커뮤니티다. 밀

리언 달러짜리에서부터 20~30만 달러 

등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이 빼곡히 들

어차 있다.

  또다른 장점은 날씨. 한여름엔 100도

가 넘어 용광로 더위라고 하지만 사막

기후여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류마티스 등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들에

겐 되레 이런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건

  라스베가스를 일컬어 예전엔 

‘sin city’라고 비아냥댔지만 

‘fun city’가 된지 이미 오래다. 

엔터테인먼트와 각종 컨벤션, 샤

핑 등 볼거리가 워낙 많아 심심

해할 겨를이 없다. 더구나 그랜

드 캐년 등 유명 국립공원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 아무때나 맘

만 먹으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뭐니뭐니해도 라스베가스의 시

그니처 건물은 얼리지언트 스타

디움(Allegiant Stadium)이다. 

무려 20억 달러를 들여 지은 이 

스타디움은 프로풋볼(NFL) 라

스베가스 레이더스의 홈구장이

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게 

지은 경기장이다.

  오는 4월 8~9일과 15~16일에

는 얼리지언트 스타디움에서 한

국의 국보급 밴드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 스케줄이 잡혀있

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래미 시상식에 참석한 뒤 공연

을 하게 돼있어 전국에서 인파

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5년 전에는 프로아

이스하키(NHL) 베가스 골든 나

이츠가 라스베가스에 둥지를 틀

었다. 

  이처럼 프로스포츠 구단이 들

어섰다는 건 라스베가스가 얼마

나 급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

는 대표적인 사례다.

  빅토빌(캘리포니아)-라스베가

스 초고속 전철 프로젝트도 올해

안으로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완공될 

경우 라스베가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날씨 좋고, 집값 싸고, 안전하고, 복잡

하지 않고, 세금 적고(네바다는 소셜시

큐리티와 퇴직연금에도 비과세) …. 그

런데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 “동창회

가 없어요. 누군가 나서서 만들면 여기 

사는 재미가 더 쏠쏠할텐데요.” 김희자 

동문의 푸념이다.

‘Fun City’ 라스베가스

심심할 겨를 없어… 동문 독자들만 20여 명 거주

“하늘 맑아 매일밤 북두칠성 볼 수 있는 곳”

  “이곳에 오시면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갖고 있더라도 스모그 

테스트 할 필요없어요.” 허영훈(약대 64)·김영선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인근의 파럼프(Pahrump)라는 

작은 타운이다.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불편함이 1도 없다. 캘리

포니아(유카이카)에서 이곳으로 은퇴한 이유가 궁금해 물었다. 

맨먼저 꼽은 것이 바로 ‘스모그 테스트’다.

 매연은커녕 공해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이 없으니 정부가 스모

그 테스트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기가 깨끗

하다고 할까.

  “밤에 하늘을 쳐다 보면 별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

아요. 날마다 북두칠성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

습니다. 이런 곳인데 스모그 테스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55+ 단지내의 골프장. 범죄가 거의 없어 시니어들이 맘 편히 지낼 수 있다. 사진
은 27홀짜리 블랙마운튼 골프 챔피언십 코스.

◄ 오는 4월 8~9일, 15~16일엔 라스베가스의 얼리지언트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보이 밴드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가 열린다.



특집 13

‘KS 마크’ 심마니 장기남 동문

40년 경력… 산삼 1 천여 뿌리 캐 ‘유명세’

한번도 판적 없고 동문이나 이웃에 나눠줘

  장기남 동문(문리대 64)은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 이른바 ‘KS 마크’ 심마

니로 통하는 유명인사다. 산삼 채

취 경력이 40년을 넘는 베테랑이

다.

  매년 9월이 가까워오면 산을 탈 

채비에 바쁘다. 테네시주의 스모키 

마운틴, 위스콘신의 그린베이 등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2박은 걸리

는 코스여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

하다. 일리노이주의 실버스프링, 

매티손 등은 새벽에 출발하면 당

일치기도 가능하다.

  미국서 산삼은 아무때나 캘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9월 첫번째 토요

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꼭 

두 달 동안이다. 산삼은 국제멸종

위기 식물이어서 보호가 필요하고 

또 11월 부터는 사냥시즌이 시작돼 

안전을 우려해서다. 채취, 판매 모

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산삼은 한국과 미국, 어느쪽이 

더 약효가 뛰어납니까.” 단도직

입적으로 물어봤다. 한국서는 미

국 산삼을 도라지보다 못한 ‘산나

물’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내 경험으론 미국산이 훨씬 좋

은 것 같아요.” 장 동문은 자신이 

이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따

지고 보면 산삼 덕분이라고 했다. 

  장 동문의 주장이 과학적인 증

거가 있는지 인터넷을 뒤져봤다. 

미국식물위원회(ABC)가 연구 발

표한 자료가 나왔다. 미국 산삼

(wild ginseng)은 사포닌(sapo-

nin) 함유량이 1.1%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산은 0.59%. 미국산이 두배 가

량 많았다.

  사포닌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다. 그래서 항암, 성인병 예방, 노

화방지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효로만 봐도 미국산이 한

국산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산삼은 한뿌리만 먹어도 죽어가던 사

람이 살아난다’고 할 만큼 한국인들에겐 

귀한 약재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산삼

의 효능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오장

육부를 보호하며 눈을 밝게 하고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기가 약한 사람을 치

료하며 ….’ 

  장 동문이 심마니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교회에서 만난 친구 덕분이다. 친구따라 

강남 간 것이 아니라 위스콘신으로 가 

산삼에 눈을 떴다. “그때 이후 거의 매년 

갔어요. 산삼 서식처는 안 가본데가 없을 

정도였지요.”

  심마니 생활하면서 얼마를 벌었느냐

고 물었다. “돈은 무슨….” 장 동문은 손

사래를 쳤다. “단 한 뿌리도 판 적이 없

어요. 몸이 불편하신 동문들이나 이웃들

에게 나눠줬어요. 물론 우리 부부도 먹

고….” 그러면서 아침 공복에 5분 넘게 

씹어 먹어야 사포닌을 듬뿍 섭취할 수 

있다고 팁을 줬다.

  늦가을이 되면 산삼을 캘 수 없다. 잎

이 다 떨어져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작은 산삼 20여 뿌리를 집 뒤 야산

에 심어놨는데 말기암인 한 지인이 산삼

을 먹고 싶다고 해 30~50년 근을 모두 캐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너무 늦어 유

명을 달리했지만 그 분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깝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장 동문이 지금까지 캔 산삼은 80~100

년근을 포함해 1,000여 뿌리나 된다. 값

으로 치자면 15만 달러는 족히 될 것 같

다며 싱긋 웃어보였다. 산삼을 장기 복용

해서인지 완전 동안이다.

  장 동문의 심마니 소문은 한국에까지 

알려져 산삼 채취기간이 다가오면 비행

기 타고 시카고까지 원정오는 극성 손님

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고교·대학 동

문들이다. 유명 정치인을 비롯해 연예인

들도 적지 않은데 모두 장 동문의 심마

니 친구들이다.

  장 동문에 따르면 미국의 산삼은 동부

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애팔래치아 산맥 

주변에서 자생한다. 이 지역은 산삼이 자

라기에 최적의 땅이라는 것. 비옥한 토양

과 자연환경 때문에 사포닌 등 미네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산삼은 부엽토(활엽수 낙엽과 나무들

이 쓰러져 썩은 흙)가 많고 계곡에 물이 

흐르며 북향이나 서향 등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서 채취한 산

삼은 연 6만4,000 파운드 가량. 이 가운데 

95%가 홍콩으로 수출돼 중국으로 

팔려간다. 미국은 말하자면 ‘산삼 

대국’인 것이다.

  산삼 채취는 위험도 따른다. 깊

은 계곡이어서 늑대 등 야생동물

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한번은 

큰 숫사슴 한 마리가 곰의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것을 

발견, 무서운 나머지 줄행랑을 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장 동문은 산삼 기부 뿐 아니라 

현금 기부에도 통이 크다. 지난 

2004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건

립을 위해 선뜻 10만 달러를 종잣

돈으로 내놨다. 200만 달러를 모

금한 장 동문은 2010년 한인사회

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건

립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강창만 

동문(의대 58)·김영희 박사 부부

의 도움(70만 달러)이 컸다.

  문화회관 건립에도 장 동문의 산

삼이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했다. 

거액 기부자들에게 산삼을 사은

품으로 건넨 것. 프로골프(PGA) 

최경주 선수도 회관 건립에 적잖

은 기여를 했다.

  장 동문 이후 역대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회장은 모두 서울대 동

문들이 맡고 있다. 

  우스개로 ‘서울대 동창회=한인

문화회관 회장’이라는 등식이 성

립됐다고 할까.

  장 동문은 요즘 부인 외조 하랴, 

문화회관 일하랴 늘 바쁘다. 올해

부터 서울대 동창회장을 맡게 된 

부인 김승주 여사(간호대 69) 역시 동문

이다. 

  “우리 부부는 매년 꼭 산삼을 먹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면역력·체력 증진에 

산삼보다 좋은 것은 없지요.” 장 동문의 

산삼예찬은 끝이 없다.

시즌은 9~10월 꼭 두달, 라이선스 필요

사포닌 듬뿍 함유, 항암·면역 효과 높아

문화회관 건립에 종잣돈 10만불 쾌척

장기남 동문은 심마니 경력 40년 차의 베테랑
이다. 매년 9월이면 어김없이 산행을 간다.

▲ 장 동문이 지금까지 캔 산삼은 1,000여 뿌리. 80~100년 근도 
있다.

◄ 초록잎 사이에 열린 빨간 열매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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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 흑사병을 겪은 인간의 변화

코로나와 흡사한 모습에 놀라 ... 의학발전에 큰 영향

김정현
공대 68

  서재 구석에 수북히 쌓여있는 ‘Smith-

sonian’ 잡지들을 최근에 읽고 있다. 그 

중 1990년 2월호에 실린 ‘How a myste-

rious disease laid low Europe’s mass-

es’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끈다. 하버

드 출신의 Charles L. Mee Jr.라는 분이 

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지구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 질병과 인간들의 반응 등

이 1300년대 유럽을 휩쓴 흑사병(Black 

Death)을 겪는 인간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지 놀랍다.

 그렇다면 이 질병이 지나고 난 후 바뀌

어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

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유추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질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는 분명치 않다. 1345년 쯤부터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계산도 

안되는 심각한 역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다가 1347년 이탈리아 메시나

항에 도착한 화물선에 숨어 들어온 검

은 쥐 한마리에 붙어살던 벼룩이 가지

고 있던 Yerunia pestis bactilli라는 박

테리아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유력한 

추정이다. 지금의 코비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설과 흡사한 모습

을 보인다.  

의료시스템 붕괴

  벼룩(Xenopsylla cheopis)에게 물린 

검은 색 반점(pustule)들이 점점 커지

면서 혈관과 임파선을 타고 빠르게 퍼

지면서 두통, 피로감, 심한 통증, 혀에 

백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부정맥, 중얼

중얼 헛소리, 혼동과 무기력증, 비틀거

리는 걸음걸이, 신경마비 등의 증세를 

보이다 보통은 3, 4일, 빠르면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만에도 몸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죽게 되는 병이었다.  쥐벼룩 

때문이라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로 퍼져나가는 이 질병에 인간은 공포

에 떨 수 밖에 없었다.  

  상점들은 문을 닫고 공장들도 문을 닫

고 모두 봉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

제들은 장례식을 집전하지 않았다. 장

례식을 집전한 사제가 이튿날 죽기도 

했다. 환자를 왕진한 의사도 그렇게 죽

어갔다. 환자가 있는 집은 밖에서 봉쇄

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 죽든 굶

어 죽든 죽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의 의학지식으로는 이 질병에 대

해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어 황당할 뿐

이었고, 심지어 의사들이 도망가 버리

는 바람에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았다. 

온갖 설과 처방 ‘난무’

  사람들은 이 역병의 원인을 나름대로 

해석했다. 공기 오염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첫째 이유였다. 어떤이들은 비에 

섞여 내린 개구리, 두꺼비, 뱀들이 옮겨 

온 것이라 했고, 어떤 의사들은 늙은 여

인에 대한 욕정때문이라고도 했다. 

 교황과 프랑스 국왕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의과대학을 가진 파리대

학에 도움을 요청했다. 돌아 온 대답은 

‘1345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토성과 

목성과 화성이 일렬로 자리 잡으며 지

구 대기의 균형을 망가뜨린 결과’라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먼저 나선 것이 종교다. 

교회는 이 질병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신

의 심판이라며 각자의 몸을 아침 저녁

으로 채찍질하며 회개하기를 권했고 대

부분의 교인들이 이를 믿고 대로에 나

가 채찍질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

며 행진하는 무리에 동참했지만 그 만

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유럽인구의 3분의 1 사망

  온갖 처방이 만개했다. 오염된 공기가 

몸에 닿으면 안되니까 목욕을 하면 안

된다는 이론, 그러나 얼굴과 발은 장미

물과 식초로 씻어야 한다. 누군가가 양

상추를 먹으라고 하니, 파리 의과대학 

어느 교수는 안된다고 하고, 계란은 익

혀 먹으면 안된다, 고기는 끓이면 안되

고 구워 먹어야 한다, 디저트도 안된다, 

낮잠도 자면 안된다. 운동도 하면 안된

다, 왜냐하면 공기가 몸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

는 사람과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사

람 등, 온갖 썰과 민간처방이 난무했다.

  1348년 가을, 역병이 잦아들기 시작

했다. 그러나 희망도 잠깐, 이듬해 봄에 

다시 폭발하고 1349년에는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다.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나? 

누구는 걸렸다가 회복이 되고, 누구는 

3~4일 후에 죽고 누구는 급사하는가? 

환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걸리

나? 대답이 없으니 공포는 더 심했다. 

지금의 코로나 양상과 흡사하지 않은

가? 

  짐승들을 의심하고 개나 고양이 등을 

죽였지만 쥐는 죽일 생각조차 하지 않

았다. 벼룩은 일상에서 워낙 흔한 거라 

의심하지 않았다. 무덤 파는 사람들이

나, 타지인들, 집시, 술취한 자들, 거지, 

절뚝바리, 문둥병자, 그리고 유대인들

을 잡아 죽였다. 1348년 봄, 제네바 호

수 근처에서 우물물을 오염시켰다며 일

단의 유대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때로는 

건물 속에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산채로 

불을 질러 죽였다. 

  그 겨울 스트라스버그에서는 16,000 

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역병으로 박테리

아가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break-

down 이 문제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정말 끝이 났구나 하는 데 1361

년에 다시 창궐하고 1369년에 또 다시 

번지고. 14세기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끝나긴 했는데, 왜 끝나게 된지도 모르

는 상태였다. 1351년 교황청 조사에 의

하면 2,400만 명이 죽었고 14세기 말까

지 2,000만 명이 더 죽은 것으로 알려

져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간의 역사가 달라

질 수 있는가? 달라졌다. 이 흑사병이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가치관에도 변화

  아이러니컬하지만 한가지 예로 이 역

병이 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의

학의 무참한 참패. 대다수의 의사들이 

죽고 도망쳐서 의사들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현실로 많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라틴어로 되어있던 의학교과서들이 다

른 언어로 쓰여지게 되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농

작물을 재배할 농부들이 태부족하게 되

고 지주들의 압제력이 쇠퇴했다. 임금

이 오르고 사람들이 부를 가지게 되어 

구매력을 높이게 되고 이는 산업의 발

전으로 연결되었다.

  종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

실이 신앙과 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1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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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동요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나 보헤미아의 존 허스 등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방식과 교리에 

도전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섰

다. 

  한편 목숨이 보잘 것 없다는 걸 경험한 

인간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지고 

반사적으로 신앙운동의 불이 붙어 결국 

15세기 이후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간 각자의 

생명과 웰빙이라는 생각은 이어서 일어

나는 르네상스 문예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봉건주의를 버티고 있던 세가

지 힘 - 종교, 귀족 그리고 농민들의 봉

건 계급질서가 무너지며 부르주아 중산

계급의 대두와 함께 결국엔 산업혁명으

로 이어지게 되었다. 서양 역사의 변환

점을 가져온 흑사병이 이 모든 역사의 

시발점이다. 

  작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역병으로 지구 모든 곳에서 우리 생에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생관과 종교관

과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

한가. 발달한 의학 

덕분에 코비드라

는 바이러스가 원

인인 것도 알았고, 

백신도 재빨리 개

발되었다.

  그렇지만 오미크

론 후에 어떤 변종

이 있을 지 예측도 

못하는 세상이다. 

코로나의 후유증

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다. 

  작년 9월호 뉴잉글랜드 메디컬 저널에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백신접종 한 

달 후 5월에 필자가 걸린 맹장염과 수술

도중 진단받은 심

방세동도 백신 부

작용 때문이란다. 

  한국거주 필자의 

처남도 얼마전 심

근경색으로 수술

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백신 부작용

이라고 한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과 천국의 영

생이 기다리고 있

다는 생각이 병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땅

에 천국을 이루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더 좋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

  1960년 졸업한 의대 14회는 총 

140명으로 국내에 72명 남았고 나

머지 68명이 해외로 나왔다. 졸업

한지 거의 62년이 된 현재, 국내에

서는 38명이 타계했고 생존율이 

비교적 양호한 해외 68명 중에서

도 28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하고 있는 해외 동기생은 

40명이고 국내외 합쳐봤자 74명

에 불과하다. 벌써 거의 절반이 유

명을 달리한 것이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

간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지치고 허전했

던 삶이 컴퓨터가 제공해 주는 스카이

프(Skype) 만남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게 해주고 있다.

  1935년생이 대부분인 우리 동기들,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국식으로 나이 

한 살 더 먹게 되니 86세의 고령이 됐

다. 그러나 마음만은 이팔청춘이요 100

세 시대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나

름 힘쓰고 있다. 

  건강식품 복용은 물론이거니와 적절

한 운동으로 걷기와 골프 그리고 자신

만의 취미생활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연륜이 더해지면서 찾아온 만성질환

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으로 병원문을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지만 매주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와 격려로 그 아픔과 

고통을 반감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흩어져 살고 있는 14

회 동기생 아홉명은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스카이프를 통해 만나게 되는

데 각 지역의 시간차를 고려해서 미 동

부에서는 오후 4시, 그리고 서부는 오후 

1시가 된다. 

  스카이프에서 만나는 동기생들을 소

개해 보려고 한다. 전희근(엘킨스 파크, 

펜실베이니아), 이효빈(포트 리, 뉴저

지), 전용주(야머스, 캐나다), 임필순(레

이크랜드, 플로리다), 이종석(애틀랜타, 

조지아), 임종원(둘루스, 조지아), 최홍

락(뷰포드, 조지아), 이상일(워런, 미시

간), 그리고 필자 이덕숭(버뱅크, 캘리

포니아)이다.

  우리는 지난해 2월 초부터 만나고 있

는데 대면하는 시간은 1시간 가량이다. 

요즘 돌아가고 있는 세상 이야기로 시

작되지만 곧 옛날 학창시절로 화

제가 이어진다.

  추억 속에 담겨 있던 비밀 보따

리의 끈을 하나 둘씩 풀면서 박장

대소하곤 한다.

  때로는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여

정에 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하

는데 이때는 모두 숙연해진다.

  몇주 전 모임에서 전희근 동기

가 ‘미주동기앨범’을 만들자는 기

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전원 찬

성표를 던져 추억의 사진들이 담

긴 36쪽의 앨범이 출간 배부되었

고 한국에 있는 동기들에게도 보

냈다.

  앨범 제작비용은 이종석 동기회

장이 선뜻 부담했고 사진들을 편

집하고 제작하는 모든 일은 전희

근 총무가 맡아 수고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웠던 

동기들과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

서 지나온 세월 속으로 되돌아가 

그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

새겨 본다. 

  앞으로 남은 세월 부디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기원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스카이프 

시간이 자꾸만 기다려진다.

‘스카이프’로 만나는 행복

팬데믹에 지친 동기생들과 매주 소통

람들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

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

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말이다. 흑사병이나 코로나 죽음 후에

도 계속되는 영생 말이다.

이덕숭
의대 54

미주 동기생들이 만든 사진첩.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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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에는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
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1732~1799)
의 이름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수도 이름으로 워싱턴이 쓰인 
것은 물론이며 DC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워싱턴 모뉴먼트’와 유명 
대학 중 하나인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
티, 그리고 포토맥강 주변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조지 워싱턴 기념 파크웨이 
등 그를 기념하는 것을 찾기란 그리 어
렵지 않다.
  DC에서 포토맥강을 따라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를 타고 남쪽으로 15마일 가량 

가면 워싱턴이 22세부터 67세를 일기
로 타계하기까지 거주했던 ‘마운트 버
논(Mount Vernon)’을 방문할 수 있다.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인 미국의 ‘대통
령의 날(President’s Day)에는 마운트 버
논 입장이 무료다.
  마운트 버논은 워싱
턴과 그의 가족이 거
의 45년간 거주해 사실
상 그의 고향이나 다
름없는 곳이다. 현재
는 버지니아 포토맥 
강가에 500에이커 농
장에 그의 저택과 부
대시설이 함께 보존되
어 있다.
 강가가 내려다보이
는 절경의 이 저택은 
워싱턴이 1754년 미
망인이 된 그의 형수
로부터 물려받았는
데 처음에는 작고 소
박한 모습이었다고 한
다.
 이후 1758년과 1775
년 두 차례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로 워
싱턴의 취향을 반영한 넓은 맨션으로 
재탄생했다. 
  이중 특별히 포토맥강을 바라보고 있

는 저택의 동쪽 면에 기둥이 많은 넓은 
공간(Piazza and Colonnades)을 만들
었는데 워싱턴 부부는 이곳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지금은 일직선으로 나무 의자를 쭉 놓

아 방문객들이 앉아 포토맥강을 내려다
보며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저택은 붉은 지붕의 이층건물로 한가
운데는 올리브 잎을 문 금색 비둘기 모

양의 바람개비가 장식돼 있다. 이는 평
화를 염원한 워싱턴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마운트 버논을 일컬어 미국 민주
주의의 성지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지 
싶다.

  저택의 양 옆으로는 
하인들이 머무는 공
간과 부엌이 연결돼 
있다.
  또한 농장 곳곳에 대
장간, 방앗간, 세탁소, 
직조소, 증류소, 소금
창고 등의 작은 건물
들과 아름다운 꽃으
로 장식된 정원을 비
롯, 텃밭과 작은 과수
원, 그리고 축사 등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규모의 저택
과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동력
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운트 버논에는 워
싱턴과 그의 부인 마

사의 무덤이 있다. 시신은 사후 이장된 
것으로 앞쪽 대리석의 관 안에 부부가 
안치돼 있고 뒤쪽에는 25명의 후손들이 
가족묘 형태로 묻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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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 김현정 동문 ‘마운트 버논’을 가다

‘건국 대통령’ 워싱턴의 고향이자 민주주의의 성지

지붕위 올리브잎 문 금색 비둘기는 평화를 염원

김현정
미대 94

워싱턴 부부가 살았던 마운트 버논의 저택. 처음에는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으나 워싱턴이 
두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해 맨션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마운트 버논은 미국 민주
주의 상징처럼 알려져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노예들의 ‘미완의 삶’ 조형물 눈길

‘사랑·소망·믿음’의 성경 말씀에 의지

무덤도 없어… 역사를 성찰해야

  워싱턴의 묘를 지나 포토맥강 쪽으로 

내려가면 또다른 무덤을 발견할 수 있

다. 마운트 버논에서 일했던 노예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안내표지를 보고 찾

아간 그곳은 숲이 우거진 가운데 윗부

분이 어슷하게 잘린 원통형의 조각이 

있는 기념관이었다. 

  이곳은 1929년 마운트 버논 여성연합

(The Mount Vernon Ladies’ Asso-

ciation)이 세운 작은 기념관이었으나 

1983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축된 것

이다. 하워드 대학교의 건축학도들이 

디자인한 이 기념관은 작은 원형의 광

장에 예전 노예들이 의지해 살았던 ‘사

랑·소망·믿음’의 성경말씀을 돌에 새

기고, ‘미완성된 삶(life unfinished)’을 상

징하는 회색의 잘린 화강암 기둥을 중

앙에 배치했다. 

  담담히 이 조형물을 보고 돌아서는데 

나는 기념관을 둘러싸고 있는 숲속 여

기저기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꽃다발을 

발견했다. 앗! 이건 뭐지?

  나는 꽃다발을 중심으로 땅 위에 실로 

표시된 직사격형을 발견했다. 순간 이 

직사각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

고 그 옆을 둘러봤다. 그 옆에 또 그 옆

에 저쪽 언덕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곳

에도 꽃다발과 실 직사각형이 보였다. 

  이곳에는 마운트 버논에서 노예의 

삶을 마친 이들이 묻혀있다. 그래서인

지 어떤 작은 비석이나 봉분도 발견할 

수 없다. 그저 평평한 땅 밑에 묻혀있

다고 할까. 구전에 의하면 이 언덕에는 

100~150여 명의 노예들이 매장돼있다. 

이들은 다리가 동쪽 강가를 향하도록 

묻혔는데 이는 아프리카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이루지 못한 희망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워싱턴은 11세 때 아버지로부터 10명

의 노예를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운트 버논에는 한때 316명의 노예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

은 자유가 건국이념인 이 나라에서 노

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도덕적 딜레마를 안고 평생을 고뇌했

다. 그는 부인 마사가 세상을 떠난 후

엔 ‘노예들을 모두 풀어주라’는 유언을 

남겨 후대에 본이 되기를 바랐다.

  마운트 버논의 도널드 레이놀즈 뮤지

엄 교육센터(The Donald W. Reynolds 

Museum and Education Center)에서

는 워싱턴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와 함

께 ‘마운트 버논의 노예된 사람들(En-

slaved People of Mount Vernon)’이라

는 전시가 함께 열리고 있었다. 각기 다

른 내용의 두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특히 교육센터 측이 노예(slave)

를 ‘노예된 사람들(enslaved people)’

로 바꿔 표현한 것에서 인간에 대한 진

한 존엄성을 느꼈다.

   이 전시는 내가 예전 스미소니언 초상

화 갤러리에서 만난 ‘플로라(Flora)’를 

떠올리게 했다. 플로라가 누구인가. 바

로 팔려고 내놓은 노예다. 

<17면에 계속>

노예들이 묻혀있는 마운트 버논의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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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a, Enslaved Person, 2021, Hyun Jung Kim
필자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다시 제작한 플로라의 초상화. 진주와 금색 프레임 등의 귀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녀의 이름 ‘FLORA’를 점자의 알파벳 코드를 빌려 실루엣이나 진주목걸이 형
태로 수놓았다.

‘권력 기피증’ 워싱턴

“이제 나는 가네. 조용히 보내 주게나”

도덕정치 구현, 탕평책 펴 혼란 막아

  조지 워싱턴은 ‘권력 기피증’이 
있었다.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식민지 군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
끌었을 때 주변에선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이에 분노한 워싱턴은 대륙회의
(연방의회의 전신)에 군통수권을 
반납하고 명예로운 은퇴를 택한
다. 처음 약속대로 고향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갔다.
  워싱턴은 자신이 꿈꾸는 여생을 
이렇게 표현했다. “포도가지와 무
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삶의 흐
름을 서서히 따라 가려네. 내 선조
들 곁에 잠들 때까지.”
  하지만 국민이 그를 가만두지 않
았다. 1789년 
미국 초대 대
통령으로 선
출된 것이다.  
워싱턴의 권
력 기 피 증 은 
대통령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또다
시 도졌다. 
 임기를 마치
면 정계에서 
은 퇴 하 겠 다
고 선언한 것. 
그러자 측근
들은 물론 연
방 의 회 에 서
조차 ‘한번만 
더 해달라’
며 워싱턴을 
붙잡았다. 
간청에 못이겨 워싱턴은 “그럼 이
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4년을 
더 권좌에 머물렀다.

‘독재자 되란 말이냐’ 버럭

  두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한 그
는 약속대로 물러난다고 발표했
다. 의회가 ‘4년만 더’ 간청을 했
으나 “나보고 독재자가 되란 말이
냐” 버럭 화를 내고는 마운트 버논
으로 가 여생을 마쳤다. 
  당초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으로만 명기됐을 뿐 연
임제한 규정이 없었다. 인류역사
상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만

큼 워싱턴이 선례를 만들어주기
를 바랐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 워싱턴
이 두차례 연임을 끝으로 은퇴하
자 이것이 관례로 굳어져 후임 대
통령들도 8년이상 백악관에 머물
지 않았다. 
  워싱턴의 선례를 깨뜨린 건 프랭
클린 루즈벨트. 대공황과 2차 세
계대전의 발발로 4차례나 당선됐
다. 이에 놀란 미국은 전쟁이 끝나
자 헌법을 개정, 두 번 이상은 연
임할 수 없게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퇴장

  워싱턴의 퇴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퇴
장으로 존경
받는다. 다수
의 미국인들
은 워싱턴이 
종신 대통령
으로 남기를 
원했으나 그
는 장기집권
의 폐단을 우
려해 미국역
사에 길이 남
을 고별사를 
남기고 미련
없이 권좌를 
떠났다. 떠나
면서 남긴 말
도 소박했다.
 “이제 나
는 가네. 조
용히 보내주

게나.”
  워싱턴은 고별사에서 ‘도덕성
은 대중정치의 원천이다’라는 명
언을 남겼다. 그는 타협과 조정의 
달인이었다. 특정세력을 지지하
지 않고 정부에 각 세력의 인물들
을 고르게 등용하는 등 도덕정치
를 구현한 인물이었다. 편가르기
가 아닌 탕평정치를 편 것이다. 워
싱턴 덕분에 미국은 건국초기 대
혼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1799년 그가 사망하자 의회는 결
의문을 채택한다. “워싱턴은 전쟁
에서도 1인자였고, 평화에서도 1
인자였으며, 국민들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최초의 인물이다.”

‘노예된 사람’의 표현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 느껴

  작자 미상의 이 

초상화는 플로라

의 모습을 어떠한 

디테일도 없이 단

지 그녀의 실루엣

을 누런 종이를 오

려 붙여 표현했다.

  나는 플로라라는 

한 인간을 다루는 

거칠고 낮은 태도

를 읽으며 충격에 

싸였었다.

  이같은 태도는 슬

프게도 이곳 마운

트 버논의 서쪽 언

덕에서 낮게 묻힌 

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역사

노예들의 희생과 노고를 추모하는 위령탑. 

에서도 누군가의 무

릎에 짓눌려 질식사

한 미네소타의 또다

른 조지(George)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나는 이같은 역사

를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

감했다.

  역사 속 과오와 이

를 개선하려 했던 

수많은 노력을 다

시 한번 짚어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인

간애를 다시 한번 

불러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마

운트 버논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이.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
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
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
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는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 300
만 달러 모금 캠페인 계정에 별도 적립되고 있어 동창회 운영비용으로는 쓰이
지 않습니다. 일반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면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안내=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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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애완동물 케어

코비드 팬데믹으로 수요 늘어나

마이크로칩 이식하면 생명 구해

정기검진 꼭 필요, 위급상황 예방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이 수명 더 길어

의료비 무시못해 … 보험가입 적극 권장

  응급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반려

동물들을 많이 보게된다. 건강을 되찾고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

로 돌아가는 반려동물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환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치료시기를 훨씬 지나 응급실로 오는 반려동물

들을 보고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위해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의사는 평생 보수교육을 받는 신뢰할 만한 최

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다. 

▲ 반려동물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중성화 수술을 
한 애완견의 수명이 더 길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

◄ 순종훈련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는 각종 뉴스와 정보의 홍

수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각종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튜

브나 페이스북에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쉴 새 없이 새로운 내용

들이 올라온다. 

  최근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개나 고

양이를 키우는 분들 가운데 50% 이상

이 페이스북 동호회를 통해 정보를 주

고 받고 조언을 듣는다. 하지만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공유하는 정

보들이라 때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

들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Pet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다. 응급상

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반려동물의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심한 경우엔 금전적

인 문제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안전한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

는 것이다. 호기심 많은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가정용품들이 노출되

지 않도록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안전

을 위해선 Cage Training도 아주 중요

한 훈련중 하나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닌 우리와는 전

혀 다른 동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

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

는 것들도 반려동물에게는 심각한 독이 

될 수도 있다. 담당수의사가 추천하는 

응급병원이나 ASPCA Animal Poison 

Control Center(888-426-4435), 또는 

ASPCA.org를 클릭하면 독극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번식이 목적이 아니라면 중성화 수술

을 권한다. 영어에 능통하면서도 당황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암컷을 중성화하

는 것은 “Spay”, 수컷을 중성화할 때는 

“Neuter”라고 한다. 아직도 논쟁의 여

지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론으로는 중

성화한 반려동물의 수명이 더 길다고 

알려져 있다. 

  반복적으로 순종 훈련(Obedience 

Training)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앉아(Sit)”, “멈춰(Stay)”, 그리고 “그만

(Stop)” 등 간단한 지시들을 훈련시키면 

위급시엔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 훈련 받은 경찰견들은 독일어

로, 덴마크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덴마크

어로 지시를 해야한다고 알려졌다.

  연락처를 포함한 인식표(ID Tag)를 걸

고, 담당수의사와 상의해서 마이크로칩 

이식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간단한 

표식이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모든 반려동물은 운동이 필요하다. 정

기적인 산책을 통해 사람들은 물론 다

른 반려동물들과도 어울리고 특히 다양

한 장소, 상황 및 소리에 노출되도록 해

줘야 한다.

  이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면 반려견들

로 하여금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화 결여로 인해 문제를 유발하는 

반려견들은 결국에는 동물 보호소와 구

조 시설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심각

한 경우 안락사 원인중의 하나가 된다.

  반려동물에게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

게 들어있는 음식을 주도록 한다.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기는 쉽지 않다. 잘 알려진 회

사의 제품을 주식으로 제공하고, 간식

을 따로 주는 것을 권한다. 

  상업적으로 제조된 펫 푸드는 완전 음

식(complete diet)이나 다름없어 별도

로 영양보충제들을 줄 필요가 없다. 직

접 요리한 음식을 주고 싶을 때는Bal-

anceIT.com에 가입, 필요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라면 결정하

기 전에 필요한 시간과 책임을 이해해

야 한다. 큰 돈을 쏟아붓지 않더라도, 반

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는 꽤 많은 관련 

비용이 들어간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

각이라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반려동물수

요가 급증했다고 한다. 반려견을 키우

면 사람의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 영향

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최근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는 코

로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은 그 자체

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본

인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영주
수의대 88

웨스턴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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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의 그 빛나는 대화

‘죽은 시인의 소사이어티’

윤기향
법대 65

가셨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화려한 불꽃과도 같았다. 지난 2년 

여 동안 암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이면서도 항암치료를 거부한 채 

지적 호기심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불꽃을 태우다 생을 마무리하

셨다. 김정주 회장은 중천에 밝게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개기 일

식을 맞은 듯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떠났다. 

  우리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 들었

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던 이어령 선생이 지난 2월 26

일 우리 곁을 떠난 데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으로 

촉망받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도 이틀 후 세상을 떠났다. 이

어령 선생은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처럼 뜨겁게 살다 

  두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은 서로 다

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죽음을 마주

한 우리들의 애잔하고 안타까운 마음

은 다를 바가 없었다.    

  두 분의 죽음이 오버랩되어 다가온

다. 마치 ‘죽은 시인의 소사이어티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꿈과 현실을 오

가는 것 같았다. 

오늘을 즐겨라

  삶과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라틴어 격언으로 ‘카르페 디엠(car-

pe diem)’과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있다. 

  카르페 디엠은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라티우

스는 “오늘을 잡아라. 내일에 대해서

는 최소한의 기대만을 걸면서”라는 시

구절을 남겼다.       

  이처럼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잡아

라(seize the day)” 또는 “현재를 즐겨

라(enjoy the present)”라는 뜻으로 

지금 사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영화 ‘죽은 시

인의 소사이어티’의 주인공 존 키팅이 

이 말을 학생들에게 전한 장면 때문이

다. 

  키팅으로 분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의학, 법률, 경영, 공

학 같은 것들은 고귀한 탐구

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해. 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

적인 거야.” 그리고 그는 월

트 휘트만의 시 ‘오 나여! 오 

생명이여(O Me! O Life!)’를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나

서 키팅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

엠, 현재를 즐겨라”라고 말한다. ‘

오 나여! 오 생명이여!’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나의 나머지 삶을 

뒤엉키게 만들어 놓는, 

공허하고 쓸모없는 

남은 세월에 대해서 

오 나여! 슬프고 반복되는 

이 질문들, 

이런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오 나여! 오 생명이여!

“대답은 이것이다.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 

생명이 존재하고 

주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 

감동적인 연극은 계속되고 

나도 한 편의 시를 쓸 수 있다는 것

이다.”

오 나여! 오 생명이여!

  그러나 윌리엄스가 2014년 9월 어

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의 

‘감동적인 연극’과 ‘한 편의 시’와 같

은 생은 갑자기 막을 내렸다. 명 배우

이자 뛰어난 코미디언으로서 항상 웃

음을 선사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 나여! 

오 생명이여!’를 부르짖으며 망연자실

했다. 그는 영화 제목처럼 죽은 시인

이 되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곧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

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도취되어 교만하지 말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

을 겸허하게 살라는 교훈으로 볼 수 있

다.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는 동전의 

앞뒤 같은 관계를 갖는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

고 오늘 주어진 삶이 선물임을 깨닫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는 교훈으로 볼 수 있다. 

  이어령 선생은 ‘죽은 시인의 소사이

어티’에서 키팅이 말한 것처

럼 평소 카르페 디엠과 메멘

토 모리를 즐겨 인용하신 것

으로 알려졌다. 김정주 회장

은 키팅 선생으로 분한 배우 

윌리엄스처럼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바람처럼 간 인생

  무엇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

오 나여! 오 생명 이여!’를 들려

준 키팅 선생의 마지막 절규를 들

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두 분 다 바람 속에서 인생의 의

미를 찾은 것 같다. 이어령 선생

은 약관의 나이에 ‘흙속에 저 바

람 속에’(1963)라는 에세이집을 

써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김정주 회장은 1994년 ‘바람의 

나라’라는 온라인 게임을 처음으

로 개발해서 게임업계의 기린아

로 등장했다.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인생을 살았

는지도 모른다. 서정주 시인은 “내 

인생은 8할이 바람이었다”고 읊었

다. 인생은 결국 ‘일장춘몽’이라

는 의미일 것이다.₩

  윤기향 박사는

미네소타,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 교

수(경제학)

저서: 시가 있는 경제학 	

현대거시경제론

증권의 논리

투자의 예술

영화 ‘죽은 시인의 소사이어티’ 포스터. 주인공 키팅 선생역을 
맡아 열연한 로빈 윌리엄스는 몇해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스스
로 ‘죽은 시인’이 됐다.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관계

오늘 주어진 삶은 귀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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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식물합니다”

신진우
농생 04

하버드 의대 박사 후 연구원

샘은 강이 되고

장민구
공대 86
편집위원

다음은 필자(애틀랜타 편집위
원)가 결혼 25주년을 맞는 날 
아침 아내에게 바치는 마음으
로 쓴 글이다.     - 편집자.

  “당신은 의사(Doctor) 인가요?” 병원 근

처에서 우버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때마다 의사(MD)가 

아닌 박사(PhD)라고 설명해 준다.

  필자가 속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의 분자생물학과에는 노벨상 수

상자를 포함해 16명의 교수님이 계시지

만, 환자를 보는 의사는 4명 뿐이다.  노

벨상 수상자도, 미국 의학 한림원(Na-

tional Academy of Medicine, 전 IOM) 

정회원인 학과장님도 의사 학위(MD)가 

없는 박사(PhD)다.

  하버드 의대의 주 수련병원인 MGH는 

임상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메이요 클리

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존스홉킨스 병

원 등과 함께 매년 전미 종합병원 평가

순위에서 톱5를 차지하는 곳이다. 그중

에서도 연구의 양과 질 및 연구비 수주 

규모를 고려한 연구 역량만 놓고 본다

면 가장 뛰어나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새로운 학과 창

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과, 복수 학

과  소속을 장려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MGH 분자생물학과는 1982년 독일 회

사인 Hoechst AG(현 사노피-아벤티스)

의 지원으로 창설됐다. 당시 이름조차 

생소했던 분자생물학, 병원이라는 환

경, 외국 회사의 자본력, 그리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진 구성원들, 이런 생경

한 조합들의 이질감을 포용하고 세워

진 학과였기에 어느 누구의 뒤를  밟지 

않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선도적인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고 생각한다.  

  엄청난 연구수익을 가져다 준 류마티

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도 본 학과에

서 나왔고,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UC 버클

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도 본 학과

가 배출한 박사 인력이다. 이처럼 MGH  

분자생물학과는 생명현상을 심도있게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의학을 발전시키

자는 이념 아래, 박테리아, 효모, 예쁜꼬

마선충, 쥐,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체를 연구하는 학과이다.

  필자는 그래서 식물 연구를 하고 있

다. 각종 유전학, 분자생물학 도구를 이

용해 식물 줄기세포 유전자 네트워크

의 조절 양상을 시공간적 정보를 함유

한 수준까지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발견된 지식과 원리가 적용되

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옥수수에서 이동성 유전

인자  ‘트랜스포존’을  발견해 노벨생리

의학상을 수상하고 생명과학의 큰 발전

을 이루어 낸 식물유전학자 바바라 매

클린톡 여사처럼 말이다.

  MGH는 내과, 외과 등 전통적인 진료

과 외에도 다양한 학과 및 연구 센터들

을 창설해 40여 개에 달하는 학과를 가

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 학

과간 경계를 허물어 복수 소속을 장려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필자는 MGH의 분자생물학과 

소속이면서 하버드 의대 유전학과 소속

이고, 동시에 병원내 계산통합생물학센

터(CCIB) 소속이다. 

  지난달 24일 신설된 모교 자연대 과학

학과의 앞날을 응원한다. 컴퓨터 공학

과는 발전하는 AI 기술 수요를 감당하

기 위해 재작년부터 연합전공 인공지능 

과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을 추

구하며 학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자 새로운 학부를 만들거나, 학부

조직이 없는 대학원 및 단과대별 협동

과정 전공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

다.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교수 소속학

과를 허무는 내용을 포괄한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없던 과도 생기는 마당에 있는 과가 변

신을 하는 건 그다지 이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동문의 입장에서 내가 

졸업한 학과의 이름이 바뀌거나 학제가 

개편된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자

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도 대

승적 관점에서 학과의 발전적인 변모를 

응원할 때 모교는 국내 최고가 아닌 세

계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에 걸맞는 동문의 품격은, 다소 

생소한 학과의 이름을 가진 후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작은 실천

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을까.

  <뉴잉글랜드 동창회 관악회장>

너울치며 유유히 흐르는

25만리를 흘러왔다

바다를 꿈꾸기도 수줍어

어디로 가는지 말도 못할 때도

흐르고

더 이상 흐를 곳이 없어

‘여기가 끝인가’ 싶었을 때도 

결국은 또 흘렀다

그렇게 너른 강이 되었다

시작은 작은 샘이었다

아무 손길도 닿지 않은

처녀림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사이로

잠깐 아침 햇살이 잠을 깨워주는

파릇파릇한 풀밭 그 한 가운데

작지만 깊은 샘

그 샘이 시작이었다

목마른 가뭄을 적시고

꽁꽁 어는 얼음도 녹이며

멈추지 않는 샘물은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작은 내가 되어

처녀림을 뒤로하고

여행을 시작했다

둑을 만나면 방죽을 만들고

산을 만나면 호수를 만들고

대지를 가로 지를 땐

초록에 물을 주어

황금물결을 일으키며

생명의 강이 되었다

강은 멈춤이 없이

바다로 바다로 향하며

작은 강들은

새로운 대지를 찾아

미답의 길들을 열어가며

생명의 물은 세상을 덮어간다

이제는 바다를 꿈꾸지 않아도

저기 바다가 보인다

이제는 시간에 밀리지 않아도

스스로의 무게로 나아간다

아무 것도 막을 수 없고

아무 것도 멈출 수 없다

처녀림 속 수줍던 샘은

굽이굽이 25만리를 지나

너른 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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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을 때가 있다. 미국에 사는 동안 발

견한 또 다른 숨겨진 보물은 동창회였

다. 페이스북에서 한인 청년 모임을 통

해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워싱턴디씨 

서울대 동창 모임. 동창회에 대한 큰 기

대감이 없었던 나였지만 한인들이 가뭄

에 콩 나듯 있던 오클라호마에 있다가 

디씨지역으로 돌아왔을 땐 한국적 정서

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으로도 충분했다. 

  처음 동문들을 만난 건 한 선배님 댁에

서의 식사 초대 자리에서였다. 그 선배

님은 사람들에게 “한국인은 질투가 많

아서 서로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같다. 

그래서 해외에서 같은 한국인을 조심하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에

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끼리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모범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감동해서 나름 열심히 참여

한 동창회를 통해 수많은 소중한 인연

들을 만나게 되었다. 함께 Chesapeake 

Bay에서 게를 잡고, 테니스를 치고, 회

를 먹으러 가고, 송별회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때로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

아도 단순히 모여서 즐거움을 다같이 

나누려는 사람들. 같은 한국사람, 같은 

대학교 출신을 넘어서 서로 아껴주고 

대통령 vs. 프레지던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 이른바 ‘팍

스 아메리카’의 원년을 1984년으로 잡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로널드 레이건이 재

선에 나선 해다. 그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레이건의 상대 민주당 후보는 월터 먼

데일. 카터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내 

지명도도 꽤 높았다. 처음엔 쉽게 봤는

데 만만치 않았다. 먼데일은 당시 극을 

향해 치닫던 동서냉전을 대화와 협상

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선제공격을 폈

다. 표심이 먼데일 쪽으로 흔들리는 듯

싶었다. 

  때맞춰 레이건 캠프가 회심의 카드를 

내놨다. ‘더 베어(The Bear)’ 캠페인 광

고다. 오프닝 멘트가 퍽 인상적이다. “숲

속에 곰이 한 마리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쉽게 띄지만 다른 사람에겐 잘 

보이지 않는군요.”

  곰은 캘리포니아의 상징인 그리즐리 

베어. 내레이터의 묵직한 톤이 흐른다. 

“곰을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

에요. 아주 위험한 동물이어서 미리 대

처해야 합니다.” 이어 한 남자가 등장

하자 무서운 듯 뒷걸음질 치는 곰. 레

이건의 사진이 화면을 꽉 채우며 자막

이 나온다. “레이건, 평화를 위해 준비

된 대통령.”

  곰이 러시아를 의미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 협상을 벌여 소련을 길

들이겠다는 먼데일의 발상이 얼마나 위

험한지를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곰은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숲속의 포식

자. 자칫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대화를 

하겠다니. 

  광고의 키워드는 ‘힘을 통한 평화’다. 

강하고 위대한 미국만이 평화를 담보해

준다는 레이건의 설득에 먼데일의 유화

론은 동력을 잃고 곧 잊혀졌다. 그해 대

선 스코어는 49대 1. 레이건은 50개 주 

가운데 먼데일의 고향인 미네소타만 뺏

겼을 뿐 압승을 거뒀다. 

  레이건의 전략무기는 다름 아닌 그의 

조크다. 핵폭탄 몇백 개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큼 파워를 지녔다. 언젠가 

그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이런 

농을 던졌다. 

  “미국인이 소련 친구에게 말을 건넸

다. 나는 백악관 앞에서 ‘레이건, 지옥

에나 가라’고 외칠 수 있다고. 대통령이

라도 맘에 안 들면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잡아가.  소련인이 

되받았다. 나 역시 크렘린궁 앞에서 ‘레

이건, 지옥에나 가라’고 외칠 수 있지. 

당신보다 더 큰 목소리로. 잡아가기는

커녕 (비밀경찰들이) 손뼉을 쳐주데.” 

기자들은 웃음바다에 풍덩 빠져 한동안 

허우적대야 했다. 

  같은 평화라도 옛 로마의 ‘팍스 로마

나’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는 그 결

이 다르다. 전자는 정복을 통한 평화의 

추구다. 힘이 커지면 옆 나라부터 집어

삼킬 궁리를 할 텐데 평화는 무슨. 주변

국들은 로마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 그

저 입 닫고 가만있을 수밖에. ‘팍스 로

마나’는 어쩌면 ‘강요된 평화’가 아닌

가 생각이 든다. 

  반면 후자는 해방과 자유에 방점이 찍

힌다. “고르바초프여, 당장 이 벽을 허

물라.” 레이건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소

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외친 호통이야말

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결정체다. 

  문득 레이건의 B급 영화배우 시절 얘

기가 떠오른다. “자네 대통령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나.” 친구의 말에 레이건

이 머리를 극적였다. “왜, 자네도 내 연

기가 영 시원찮아? 자꾸 대통령이나 하

라고 하게.” 

 레이건의 장례식장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추모사 도중 인용해 화제가 

됐던 유머다. 세계 최정상급 조문객들

도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 카메

라에 잡혀 기억에 남는다. 

  세계가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는 요즘, 

미국의 마흔 번 째 대통령인 레이건의 

미소 띤 얼굴과 함께 촌철살인의 조크

가 새삼 그리워진다.

  <편집고문>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단짝 친구의 이

모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대대

로 물려받은 고가구와 아름다운 도자기 

조각품 등등이 즐비한 집이었다. 집구

경에 취해있을 때 내 눈을 사로잡는 물

건이 하나 있었다. 두 자 정도 크기의 나

무 물고기. 방금 물에서 튀어 오른듯한 

역동적인 모습의 머리와 꼬리. 세밀하

게 조각된 비늘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

적으로 신기한 문양을 이루는 모습. 무

척이나 인상 깊은 물고기 조각품의 출

처를 묻는 나에게 돌아온 이모님의 대

답은 실로 놀라웠다. ‘Thrift Store(중

고물품점)’.

  나는 살면서 중고물품과는 늘 거리를 

두었다. 지난 2년 동안 예기치 않은 자

동차 사고를 두 번이나 당하면서도 고

집했던 건 늘 새 차. 옷도 가구도 가전제

품도 늘 새것만 사 오던 나였다. 우리 집

에서 중고물품은 가족들끼리 우스갯소

리로 ‘Used good’이라고 부르는 셸터

에서 입양한 사랑스런 고양이 ‘튜나’ 

뿐이었다.

  이모님 댁에서 본 나무 물고기를 찾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찾은 중고물품

점에서 인상 깊은 물건은 없었다. 대부

분이 낡은 옷 또는 책. 특별할 거라고는 

없는 기본적인 장신구들. 중고물품점의 

특성상 고급 장식품을 찾는 것이 쉬운 

건 아니다. 

  실망감을 안고 가게를 나서는 찰나 계

산대 뒤의 선반에서 발견한 건 도자기

로 만들어진 유니콘. 매끈한 뿔과 안락

하게 앉아있는 자태와 더불어 놀랍도

록 저렴한 가격. 그렇게 나의 보물찾

기 ‘Treasure Hunting at the Thrift 

Store’가 시작되었다.

  나의 새로운 취미 덕분에 우리 집 거

실 장식장에는 아름다운 수집품이 한가

득하다. 옥으로 만든 코끼리 한 쌍, 각

종 크리스탈 장식품, 폴란드산 도자기 

꽃, 양각이 화려한 독일산 그릇….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

고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기에 충분

하다.

  살면서 종종 예상치 않게 숨은 보물들

또 물심양면 후배들을 이끌어주려고 노

력하는 선배님들. 

  내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 모임에 나

가지 않고 미국인들과 주로 어울렸던 

건 굳이 한국인하고만 어울려야 하나라

는 생각과 더불어 한국인에 대한 부정

적인 편견도 작용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 편견을 산산조각 낸게 동

창회 모임이었다.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

는 선배님들의 모습 그 자체로도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를 졸업하자 미국으로 와서 3년

간 일했던 첫 직장인 동물병원에서 올

여름에 퇴사하고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른 주로 이사하여서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중고물품점에 들르는 것이란 

걸 이제 나는 잘 알고 있다. 중고물품점

을 샅샅이 둘러보면서 비록 손때는 묻

었지만 누군가의 역사가 깃들어있는 가

구를 사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물건을 발견하며 기뻐하겠지. 그다음으

로는 지역 동창회를 알아볼 것이다. 

  새로운 삶의 챕터엔 또 다른 어떤 숨겨

진 보물이 있을지 벌써 설렌다.

임경빈
수의대 12

숨은 보물찾기



 2022년 3월 제335호
22 독자 에세이

있어 터지는 6월 25일의 공산당 남침! 

너무나 가혹하여 더 이상 짐작해보려 

해도 내 상상의 능력을 초월하고 표현

력의 범위 밖입니다. 

  우리 어린 가족은 꼼짝없이 신촌에서 

전쟁을 겪었고, 그 치열했다는 연대산-

이대산 전투시에는 집이 바로 그 중간

에 있어서 매일 낮에는 봉원천의 상류

를 덮은 터널 속으로 도망하여 폭격을 

피하였고, 밤에는 온 식구가 흩어짐 없

이 다 같이 죽어야한다고 한 이불 밑에

서 잤던 기억이 세살 짜리 저의 첫 기억

이 되어있습니다. 

  봉원천을 오가며 보았던 군인들의 피

투성이 모습도 어린 나에게 생생합니

다. 전쟁의 소리, 폭탄 터지는 광경이 기

억에 새겨져 있으나 그 의미를 모르던 

저는 한참 커서야 그것이 실제로 전쟁

의 장면이었다는 것을 연결지을 수 있

었습니다. 

  어느날 이모부님께서 빨리 떠나야한

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다음 

기억은 집에서 저만치 보이는 신촌기차

역에서 시커먼 석탄화물칸에 가득히 사

람들과 기어 올라 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한 없이 걸었던 시골길이 

보입니다. 세살 짜리가 뒤뚱거리다가 

주저 앉으면 피란행렬에서 뒤쳐질까봐 

엄마와 틴에이저 큰언니가 번갈아 저

를 업고서 허리가 부어도 피란길을 갔

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피란 보따리

도 있었을텐데 어려서도 통통했던 나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맘

이 듭니다. 

  부산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별 기억이 

없으나, 그 다음은 어딘가 작은 교회에 

많은 피란민들이 모여 기거하는데, 우

리 식구는 목사님 가족이라고 우대 받

아 강대의 높은 마루에 따로 자리를 잡

았던 것과, 나는 강대상을 독차지하고 

놀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곳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피란민들은 큰 군함

을 탔는데, 배 앞면의 거대한 문이 내

려져 부두와 연결되서 걸어 올라갔습니

다. 배가 떠나려는데 큰오빠가 오지 않

아 발을 동동 구르시던 엄마가 생각납

니다. 

  우리는 제주도까지 피란갔습니다. 기

독교인을 죽이는 공산당의 횡포를 보았

고 목사의 가족은 더욱 표적이 되기 때

문에 부산도 위험해서 더 멀리 피란한 

것입니다.

  철부지 나에겐 제주도 피란시절이 어

린아이의 첫 추억을 만들어주는 꿈 같

은 곳이었는데, 젊은 미망인 엄마는 닥

치는 대로 떡장사도 하고 모슬포의 한 

포목점에서 일을 거들기도 하신 것이 

어슴프레 생각납니다. 

  한 번은 엄마와 포목점에 갔는데 진

열창문의 유리가 깨진 구멍으로 드리쳐 

살짝 깔린 흰 싸락눈이 어찌나 신기하

던지! 그 망사 같이 얇게 깔린 뽀오얀 

첫눈을 잊지 못합니다. 제주도에서 내 

생애 첫눈을 경험한 기억은 항상 엄마

만큼 따스히 간직됩니다. 

  엄마는 일 가시고, 가끔 어린 나는 집

에 혼자 남겨져 방안에서 지낸 듯 합니

다. 

  그렇게 방에 앉아서, 장난감이라곤 있

을 리가 없으나, 까만색의 제법 굵은 선

이었던 걸로 미뤄보아 크레용 같은 것

으로 나는 앉은 채 흰 벽에 그림을 그리

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를 그리고, 삐이

십구도 그리고, 폭탄도 터지고, 석탄차

량을 포함한 커다란 바퀴의 기차도 그

리고, 다시 탱크, 삐이십구, 폭탄 터지

는 것, 기차…. 하루종일, 혼자 앉아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때 엄

마는 34세 나이셨고, 한 살 짜리 막내인 

나를 포함해 6명의 아이들과 신촌 집 한 

채가 남겨졌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가 

얼마나 앞이 캄캄 하셨을지, 어떻게 살

아가셨을지 짐작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는 농촌진흥에 뜻을 두고 뒤늦게 서울

대 농대 석사과정을 하고 계셨고, 술취

한 운전사의 트럭에 사고 당하셨을 때

는 졸업을 일주일 남겨두셨다 하니 그

다지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을 것입니

다. 

  해방 후 이북에서 커지는 공산당의 세

력을 피해 서울로 이주하여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지할 식구도 별로 없는

데 말입니다. 

  다만 이모 한 분이 곁에 계셨는데 그 

이모부님은 작은 교회의 목사셨지만 엄

마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 가

족에게 그 이후 내내 보호자가 되어주

셨습니다. 

  그 이모부님은 남편을 잃고 오열했을 

젊은 과부에게 사고 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엄청난 신앙적 권유를 하셨다는

데, 그것을 받아들인 엄마의 용감한 신

앙적 결정이 토대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형제들이 축복을 받는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 날이 막막한 속에서 혼자 여섯의 올

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하루 지

내느라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을 엄마를 

눈에 그려봅니다만, 이번에는 얼마 안

“엄마는 일 가시고 ~ 어린 나는 집에 혼자 남겨져

탱크를 그리고, 삐이십구도 그리고, 폭탄도

터지고, 다시 탱크, 삐이십구, 기차도 ...”

말입니다. 

  나중에 돌아오신 엄마가 앉은 키 높

이로 네 벽을 한바퀴 빙 두르고 그려진 

일련의 그림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

지, 안도의 숨도 쉬셨으리라 짐작됩니

다. 엄마는 두고두고 웃으며 그 이야기

를 하셨습니다.

  물론 너는 이담에 크면 그림의 대가가 

될꺼라는 말씀도 잊지않고 덧붙이곤하

셨습니다. 나는 그때 흰벽위에 내 손으

로 그려놓은 장면이 지금도 내 눈에 선

명히 보입니다. 

  이렇게 내 어릴때의 기억이 점차 또렷

이 깊어지며,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 제

주도에서 살던 소박한 시절이 나에게는 

푸근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흰 광목 천

을 감 물에 물감 들이는 장면, 세 들어 

있던 초가집 지붕의 두꺼운 이엉 속에

서 큰 지네와 뱀들도 살던 것, 밥 반찬이

라곤 고작 밥숫가락 손잡이에 듬뿍 찍

은 고추장이었으나 그 맛은 어찌나 고

소했던지! 

  지슬과 댕우지, 자갈이 많은 해변에서 

해녀들이 구워준 생 미역귀의 맛, 허벅

이라는 물항아리에 물을 철렁철렁 머리

에 이고 올 때 잔등이 젖어 돌아오는 큰

언니, 보리밭 길, 유치원 때 입술을 빨갛

게 립스틱 바르고 군대 트럭에 올라 타

고 위문공연하러 가던 일, 제주특산 자

리회의 맛, 바위 틈을 후비면 쏟아져 나

오던 작은 게, 피란민 교회, 초가지붕에

서 떨어지던 빗물…. 

  아, 그리고, 그 무서웠던 돼지우리 겸 

변소의 기억! 건너지른 통나무가 비에 

젖으면 미끄러워 빠질 것 같았고, 커다

란 돼지가 밑에서 주둥이를 바싹 들이

대는 태세라도 하면 조무래기 손에 휘

둘려지는 막대기가 별 효과 없었던 한

심한 기억이 지금 와선 신기한 이야기

꺼리가 되었지요. 

  그렇게 점점 고향의 기억은 늘어나고 

부풀어져 가면서, 어린시절 나의 첫기

억을 한껏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마의 

희생을 기억할 때면, 깨진 유리창 틈으

로 들이쳐 살짝 깔린 얇은 흰싸락눈 처

럼 가슴이 애처로움에 쌓입니다. 

김(구)창화
미대 65

제주도 피란생활 중 집에 혼자 남겨진 필자는 흰 벽에 까만 크레용으로 탱크와 B-29 폭격기 등 전쟁 중 기억나는 것들을 그렸다. 대엿살의 어렸을 적으로 되돌아가 당시 그렸던 것들을 ‘복원’해봤다.

엄마의 흰 싸락눈 



광고 23



 2022년 3월 제335호
24 종신이사
24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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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이사! 故오재인!치대(($ 정철륭!의대""$%%%%%%%%% 한태진!의대"#$%%%%%%%% 이명자!간호*-$%%%%%%%% 이상강!의대*&$%%%%%%%%%%

조지아%)%주중광!약대'&$ 故윤낙승!의대'&$ 제영혜!가정*.$%%%%%%%%%% 허선행!의대"#$%%%%%%%% 샌디에고!!!!!!!!! 이희백!의대""$%%%%%%%%
조지아%)%허지영!문리''$ 강신용!사대*($%%%%%%%%% 조용원!문리''$%%%%%%%%%% 임천빈!문리'.$%%%%%%%% 임헌민!공대#-$

곽웅길!문리"+$%%%%%%%% 조한원!의대"*$%%%%%%%%% 뉴잉글랜드!!!!!!!!
골드이사 권기홍!의대'&$%%%%%%%% 차민영!의대*'$%%%%%%%%% 고일석!보건'+$%%%%%%%% 시카고!!!!!!!!! 조지아!!!!!!!!!

남가주%)%김일영!의대'"$ 김경숙!간호'#$ 차종환!사대"-$%%%%%%%%% 고종성!사대*"$%%%%%%% 남상용!공대",$%%%%%%%% 김용건!문리-#$%%%%%%%%
%%남가주%)%노명호!공대'.$ 김기형!상대*"$%%%%%%%%%% 하기환!공대''$%%%%%%%%% 김문소!수의'.$%%%%%%%% 심상구!상대'($%%%%%%%%
남가주%)%박창규!약대"+$ 김동훈!의대*.$%%%%%%%%%% 한효동!공대"#$%%%%%%%%% 김용구!공대''$%%%%%%%% 이재희!치대'*$%%%%%%%% 코네티컷
남가주%)%성낙호!치대'($ 김보연!간호'($%%%%%%%%%% 홍병각!문리""$%%%%%%%% 박경민!의대"($%%%%%%%% 장윤일!공대'&$%%%%%%%% 유시영!문리'#$
남가주%)%이병준!상대""$ 김상찬!문리'"$%%%%%%%%% 홍성선!약대*,$%%%%%%%% 오세경!약대'.$%%%%%%%% 조봉완!법대"($%%%%%%%%
남가주%)%이홍표!의대"#$ 김성호!법대'-$%%%%%%%%%% 홍종화!약대*-$%%%%%%%% 윤선홍!치대'-$%%%%%%%% 최의필!의대"($%%%%%%%% 플로리다!!!!!!!!!
남가주%)%한홍택!공대'&$ 김재영!농대',$%%%%%%%%%% 이의인!공대'#$%%%%%%%% 한재은!의대"+$%%%%%%%% 김중권!의대'($%%%%%%%% 종신이사!구분
네바다%)%정상진!상대%""$ 나두섭!의대''$ 뉴욕 전신의!문리"*$%%%%%%%%

뉴잉글랜드%)%박영철!농대'-$ 노재성!법대"#$%%%%%%%%%% 故김광호!문리',$%%%%%%%% 정정욱!의대'&$%%%%%%%% 아이오와 텍사스!!!!! (D) 다이아몬드 이사
뉴잉글랜드%)%윤상래!수의',$ 류재풍!법대'&$%%%%%%%%%% 故한창섭!문리"*$% 정태영!문리*.$%%%%%%%% 김시근!공대*,$ 박태우!공대'-$%%%%%%%% $100,000 이상 
뉴잉글랜드%)%정선주!간호'#$ 박명근!상대'($%%%%%%%%%% 강에드워드!사'&$ 홍지복!간호*&$%%%%%%%% 이광연!공대'&$%%%%%%%%
뉴잉글랜드%)%최홍균!공대'+$ 박용필!문리''$%%%%%%%%%% 고애자!음대"*$%%%%%%%% 오레곤 조시호!문리"+$%%%%%%%% (P) 플래티넘 이사
북가주%)%김정희!음대"'$ 박원준!공대"($%%%%%%%%%% 김승호!공대*.$%%%%%%%% 미시간 김상순!상대%'*$ $50,000 이상
시카고%)%이용락!공대-#$ 박윤수!문리-#$%%%%%%%%%% 김종률!사대".$%%%%%%%% 정태!의대%"*$ 필라델피아!!!!!!!!
코네티컷%)%오인석!법대"#$ 박종수!수의"#$%%%%%%%%%% 김한종!의대"'$%%%%%%%% 오하이오! 고병은!문리""$%%%%%%%% (G) 골드이사
워싱턴주%)%양남주!명예이사$ 방명진!공대*($%%%%%%%%%% 김해암!의대",$%%%%%%%% !미네소타!!!!!!!!! 김용헌!경원''$%%%%%%%% 김영우!공대""$%%%%%%%% $10,000 이상

서동영!사대'&$%%%%%%%%%% 석창호!의대''$%%%%%%%% 김권식!공대'.$%%%%%%%% 김현영!수의"#$%%%%%%%%
실버이사 서치원!공대'+$%%%%%%%%%% 신응남!농대*&$%%%%%%%% 김태환!의대"#$%%%%%%%% 워싱턴)*!!!!!!!! 서중민!공대'-$%%%%%%%% (S) 실버이사

남가주%)%김병연!공대'#$ 심상은!상대"-$%%%%%%%%%% 윤종숙!약대''$%%%%%%%% 남세현!공대'*$%%%%%%%% 공순옥!간호''$%%%%%%%% 손재옥!가정**$%%%%%%%% $5,000 이상
남가주%)%이종도!공대''$ 심화섭!약대'.$%%%%%%%%%% 이강홍!상대'&$ 변우진!인문#.$%%%%%%%% 박평일!농대'+$%%%%%%% 신성식!공대"'$%%%%%%%%
남가주%)%정재훈!공대'-$ 오흥조!치대"'$%%%%%%%%%% 이기영!농대*&$%%%%%%%% 조형준!문리',$%%%%%%%% 이윤주!상대%'($%%%%%%%% 신의석!공대"($%%%%%%%%
남가주%)%한귀희!미대'#$ 이근원!공대'*$%%%%%%%%%% 이대영!문리'-$%%%%%%%% 황효숙!사대'"$%%%%%%%% 최지원!의대'.$%%%%%%%% 이만택!의대",$%%%%%%%%
루지애나%)%강영빈!문리"#$ 이세열!사대"*$%%%%%%%%%% 이재덕!법대'&$%%%%%%%% 강연식!사대"#$%%%%%%%% 주기목!수의'#$%%%%%%%%
워싱턴주%)%김재훈!공대*,$ 이승훈!상대*-$%%%%%%%%% 이재랑!상대'.$%%%%%%%% 북가주!!!!!!!!! 권기현!사대"($%%%%%%%%
워싱턴/0%)%남욱현!경영#-$ 이청광!상대'.$%%%%%%%%%% 이전구!농대'&$%%%%%%%% 강재호!상대"*$%%%%%%%% 민홍기!문리'.$%%%%%%%% 하틀랜드!!!!!!!!!
조지아%)%김경숙!사대'-$ 임낙균!약대'-$%%%%%%%%%% 이준행!공대-*$%%%%%%%% 민병곤!공대'"$%%%%%%%% 방은호!약대-($%%%%%%%% 김경숙!가정*&$
조지아%)%김태형!의대"*$ 임용오!의대"*$%%%%%%%%%% 이태호!상태%"#$ 손석보!공대'#$%%%%%%%% 이내원!사대"#$%%%%%%%% 김명자!문리',$%%%%%%%%%%

3백만불 모금 캠페인 "총!+,-명'
총!모금액 ./#+%&01%2&( (&((년!(월호

제."대%인수%금액 123+(&4+,*
제.'대%모금%금액 123.,(4+*"

%3.4&"#4+&,
(&(+년+&월!새로운!종신이사

남가주 워싱턴)*
종신이사 종신이사

홍병각!문리""$ 이내원!사대"#$

(&(+년++월!새로운!종신이사

남가주 남가주
골드이사 종신이사

한홍택!공대'&$ 나두섭!의대''$

(&(+년+(월!새로운!종신이사

남가주 남가주 남가주 남가주 워싱턴)* 북가주
골드이사 골드이사 실버이사 실버이사 실버이사 종신이사

이병준!상대""$ 노명호!공대'.$ 이종도!공대''$ 김병연!공대'#$ 남욱현!경영#-$ 한만섭!공대-+$

시카고 북가주 뉴욕 남가주 남가주 코네티컷
종신이사 종신이사 종신이사 종신이사 종신이사 종신이사

조봉완!법대"($ 강재호!상대"*$ 이태호!상대"#$ 박용필!문리''$ 이근원!공대'*$ 유시영!문리'#$

(&((년+월!새로운!종신이사

남가주 남가주
골드이사 종신이사

이홍표!의대"#$ 홍종화!약대*-$

55%,&,,년,월호%%추가교정%사항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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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H. KIM ���
홍선애
(미대 62)

TAG GALLERY 태그 갤러리

5458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36
323-297-3061

March 16~April 9, 2022
GONG ART GALLERY 공아트 갤러리

2824 Newport Boulevard, Newport Beach, CA 92663
949-220-9380

March 5~March 31, 2022

나정자(간호대 70)

Janice Rha, MD
Radiation Oncology
방사선 암전문치료과

jrhamd@southlandradiation.com

ALHAMBRA
626-227-2777
707 S. Garfield Ave.,  Suite B002, 
Alhambra, CA 91801

DOWNEY
562-291-6580
10226 Lakewood Blvd Suite B, 
Downey, CA 90241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022년 3월 제335호

김옥경(음 69)
김은용(공 62)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4)
박성수(공 59)
박영옥(사 55)
박정규(간 76)
손창순(공 69)
신규명(공 64)
심영춘(수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위장호(의 67)
유승일(의 59)
윤성희(사 58)
이강우(문 59)
이민영(문 57)
이성원(공 65)
이은수(사 64)
이정남(공 63)
이창한(공 56)
임승쾌(문 66)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규남(공 52)
정유석(의 58)
정지선(상 58)
정춘임(간 67)
조태묵(사 60)
천동우(공 63)
최경선(농 65)
탁은숙(문 54)
한상봉(수 67)
홍병익(공 68)
황동하(약 65)

샌디에고
김영애(사 56) 
오계환(공 64) 
이문상(공 62)
이영신(간 77)₩ 
이휘영(법 59)

시카고 
고병철(법 55)
김갑중(의 57)
김동희(공 66)
김병윤(문 65)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윤하(공 66)
김인섭(음 68)
김정수(문 69)
김정주(문 60)
김정화(음 56)
김현주(문 61)
김호범(상 69)
남성희(의 56)
노영일(의 62)
민영기(공 65)
박명기(농 61)
박정일(의 61)
박종희(의 69)
박창욱(공 56)
서상헌(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은식(문 55)
연경자(약 65)
유기정(간 72)
윤경순(사 61)
윤덕상(치 62)
안영학(문 57)
이건정(공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봉수(간 69)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상 46)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이용락(공 48)
이준수(공 76)
이정일(농 57)
이종일(의 65)
임복경(문 56)
임영신(의 52)
임현재(의 59)
장세곤(의 57)
장윤일(공 60)
정승규(공 60)
조대현(공 57)
진보린(약 56)
최희수(문 67)
한경진(상 59)

이영재(상 58)
이영주(농 83)
이영희(미 68)
이용대(약 63)
이유성(사 57)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전구(농 60)
이정은(의 58)
이종석(상 57)
이종환(법 51)
이충호(의 63)
이태안(의 61)
전성진(사54)
전병삼(약 54)
정동성(상 58)
정화용(사 61)
조규웅(의 59)
조남천(사 59)
조대영(공 61)
조종수(공 64)
조태환(상 56)
주의돈(의 58)
진봉일(공 50)
차국만(상 56)
차수만(약 71)
최영태(문 67)
최정웅(사 63)
최한용(농 58)
최형무(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한영수(의 61)
한태진(의 58)
함종금(간 66)
허병렬(사 40)
허선행(의 58)
허영자(약 63)
허정렬(사 63)
현영수(음 61)
홍선경(의 58)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김기남(간 67)
김만옥(약 56)
김문소(수 61)
김부근(의 52)
김선혁(약 59)
김정선(문 66)
김형범(문 57)
박종건(의 56)
박종승(의 56)
송미자(농 62)
윤상래(수 62)
윤영자(미 60)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이기용(공 57)
이영인(사 74)
이의인(공 68)
이종삼(문 54)
장용복(공 58)
정정욱(의 60)

라스베가스 
김영중(치66)

록키마운틴스 
위장호(의 67) 
표한승(치 58)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인(공 88) 
변우진(문 81) 
성욱진(치 87) 
송세진(치 78)
이창재(문 61) 
주한수(수 62) 
차재호(농 84)

미시간 
강신조(공 62)
김재석(의 61)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박천자(사 64)
오동환(의 65)
오혁주(사 88)
윤효윤(의 63)
이민우(의 61)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조문희(공 56)
하계현(공 64)

북가주 
강재호(상57)
강정수(문61) 
권오형(사61)
김광한(농 63)
김명환(문 67)

한동수(의 60)
한종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효동(공 58)
현기웅(문 64)
홍병각(문 55)
홍석관(사 46)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황건흠(공 55)

뉴욕
강영선(공 50)
강에드워드(사 60)
강창홍(의 63)
계동휘(치 67)
고순정(간 69)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9)
곽선섭(공 61)
권문웅(미 61)
권영국(상 60)
권영대(공 69)
권정덕(의 58)
금영천(약 72)
김광호(의 66)
김명숙(미 57)
김명철(공 60)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석식(의 58)
김석자(음 61)
김영길(문 62)
김영무(공 75)
김영수(법 66)
김영숙(약 53)
김영철(의 55)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우영(상 60)
김욱현(의 59)
김윤수(상 50)
김정희(간 69)
김종원(사 58)
김종현(법 57)
김중권(의 63)
김진자(간 60)
김태일(공 68)
김태호(상 57)
김해암(의 52)
김현중(공 63)
김희국(약 54)
리준무(음 65)
문석면(의 52)
문소자(음 60)
박건이(음 62)
박경희(음 57)
박상(상 55)
박상원(음 6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박은규(약 72)
배상규(약 61)
배정희(사 54)
변건웅(공 65)
변호련(간 63)
석창호(의 66)
선종칠(의 57)
손갑수(약 59)
손경택(농 57)
손규성(사 61)
손완배(농 70)
송기인(의 60)
송웅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의정(음 65)
신정자(간 62)
양거영(의 48)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우상영(상 55)
원인순(문 67)
유재룡(공 58)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유호근(문 73)
육순재(의 63)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종숙(약 66)
윤철(문 54)
윤현남(공 64)
윤희정(문 59)
이강욱(공 70)
이강홍(상 60)
이명준(공 72)
이문봉(미 76)
이상근(상 84)
이상무(의 56)
이상원(농 62)
이성구(약 56)
이승일(대 66)
이영일(의 60)

손학식(공 6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복례(문 83)
신영찬(의 63)
심상은(상 54)
안병일(의 63)
안승호(공 71)
양승문(공 65)
양운택(의 58)
양태준(상 56)
염동해(농 74)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종(농 74)
육태식(의 61)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진수(의 57)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경희(생 69)
이명선(상 5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범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안순(간 78)
이영수(상 60)
이영일(문 53)
이영현(간 70)
이용한(공 64)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65)
이유빈
이익삼(사 58)
이장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조숙
이종도(공 66)
이종묘(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창무(공 54)
이창신(법 57)
이채진(문 55)
이탁성(공 56)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이희충(공 68)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창희(공 73)
임춘수(의 57)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동석(문 66)
장원경(미 73)
장인숙(간 70)
장정용(미 64)
전경배(의 75)
전낙관(사 60)
전범수(농 71)
전상옥(사 52)
전원일(의 77)
정균희(의 65)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신(대 92)
정연웅(상 63)
정예현(상 63)
정인환(법 54)
정정순(사 54)
정진우(의 66)
정철륭(의 55)
정형민(문 71)
정황(공 64)
조동준(의 57)
조만연(상 58)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주영세(사 59)
지종근(농 56)
진석호(공 04)
차종환(사 54)
최영구(상 61)
최영근(사 57)
최영순(간 69)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최찬주(간 69)
추교훈(농 63)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2021.7.1 ~2022.6.30, 제2차 회기:2022.7.1 ~ 2023.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중경(공 48)
강춘자(간 69)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강희창(공 57)
고석규(치 65)
구철희(의 78)
권기상(대 72)
권오근(상 58)
김강수(문 59)
김건진(문 62)
김경수(사 54)
김경수(치 58)
김경숙(간 68)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기덕(문 74)
김난영(공 53)
김동산(법 59)
김동석(음 64)
김문엽(농 83)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새담(법 55)
김생철(법 54)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선희(문 66)
김성건(공 56)
김성호(법 64)
김성환(의 65)
김수영(사 57)
김수향(간 68)
김순자(치 57)
김영덕(법 58)
김영도(공 67)
김영봉(사 60)
김영중(치 66)
김영희(간 54)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은숙(미 62)
김의영(문 61)
김일영(의 65)
김자경(사 60)
김자성(의 79)
김재영(농 62)
김재희(문 54)
김준일(공 62)
김진식(공 66)
김창진(공 77)
김태윤(법 53)
김택수(의 57)
김학철(의 55)
김현순(간 69)
김홍묵(문 60)
김화섭(의 55)
김희재(사 66)
김희창(공 64)
나두섭(의 66)
나민주(음 65)
나승욱(문 59)
노명호(공 61)
류정순(생 69)
문병길(문 61)
문인일(공 51)
박명근(상 63)
박민식(수 65)
박부강(사 64)
박영옥(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임하(치 56)
박정우(의 54)
박제환(문 75)
박종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호성(의 55)
박호현(의 52)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배병옥(음 58)
배윤숙(미 65)
배효식(문 52)
백승호(치 55)
변영근(수 52)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치원(공 69)
선우원근(공 66)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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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일(공 62)
함성택(문 55)
홍청일(약 57)
황치룡(문 65)

알레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계지영(문 60) 
김상순(상 67) 
박희진(농 78)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김동광(공 62) 
김태웅(의 61) 
서의원(공 66) 
송용재(의 63) 
이수자(공 62) 
이영웅(의 56)

워싱턴DC 
강길종(약 69) 
고무환(법 57) 
곽명수(문 65) 
권철수(의 68) 
김내도(공 62)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안정(문 59)
김영기(공 73)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응환(치 88) 
김종호(약 68)
김한중(공 56)
김현정(미 94)
김희주(의 62)
남춘일(사 69)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용걸(약 56)
박인영(의 69)
박홍우(문 61)
백순(법 58)
서윤석(의 62)
서휘열(의 55)
석균범(문 61)
송병준(약 68)
신상균(의 52)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혜(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영준(의 70)
유정식(수 60)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내원(사 58)
이명덕(사 61)
이선구(문 65)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윤주(상 63)
이종국(의 52)
이준영(치 74)
이호균(법 60)
장윤희(사 54)
전희순(간 76)
정계훈(문 55)
정원자(농 62)
정평희(공 71)
조세진(의 65)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권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의생(수 60)
홍영석(공 58)

워싱턴주
김교선(법54) 
김성열(치 61)
김인배(수 59)

김재훈(공 72)
김형록(간 63)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변종혜(법 58)
신재무(사 77)
안승적(농 59)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송(상 57)
이순모(공 56)
이양춘(공 52)
이원섭(농 77)
이회백(의 55)
장대홍(공 65)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

유타 
김용재(의 60)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준(공 61) 
김명숙(농 58)
김영서(상 54) 
김용건(문 48) 
김종구(수 73) 
김태형(의 57)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향순(농 56)
백낙영(상 61) 
백성식(약 57) 
서광모(공 65) 
손종수(의 50) 
송용덕(의 57)
신동헌(농 49) 
양정자(간 61) 
오경호(수 60) 
유성무(상 66) 
임수암(공 60) 
정선휘(공 65)
정양수(의 60)
최종진(의 63)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범세(의 63) 
이종영(음 58)
정신호(자 78)
한광수(의 57) 
홍훈(자연 75)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유철정(약 61) 
최창송(의 52) 
최창송(의 58)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임효순(간 71)

텍사스
박석규(간 59) 
박유미(약 62)
박진성(의 67) 
박태우(공 64)
배영섭(의 54) 
송요한(문 73)
유한창(공 69) 
유황(농 56) 
이경화(공 56)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천(의 53)  
최휘기(공 71)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김재석(의 66) 
박창익(농 64) 
안창현(의 55)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전영자(미 58)
조경호(의 66)
최종진(의 63)
최준희(의 58)
한성수(의 54)
황현상(의 55)

필라델피아 
강준철(사 59) 
고영자(치 63) 
길정숙(사 53) 
김경숙(문 59) 
김경희(가 71) 
김국간(치 64)
김규화(상 63) 
김상천(농 64)
김재술(약 58) 
김정현(공 68) 
김주진(법 54)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김훈(의 65)
문대옥(의 67)
배성호(의 65)
서중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송성균(공 50)
송성익(문 59)
신선자(사 60)
심완섭(의 69)
안세현(의 62)
엄종열(미 81)
오진석(치 56)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성숙(생 74)
이숭공(의 63)
이지춘(미 57)
전무식(수 61)
전방남(상 73)
전희근(의 54)
정덕준(상 63)
정용남(문 60)
정태광(공 74)
정홍택(상 61)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주기목(수 68)
차호순(문 62)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한융오(대 69)

하와이 
김달옥(사 55) 
이재형(수 61) 
최경윤(사 57) 
하인환(공 56)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김용환(공 71) 
박태우(공 64) 
이상강(의 70) 
정민재(농70)
최은관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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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동문(수의대 58, 미주동창회 고문)

이 미주동창회에 1만달러를 기부했다. 

박종수 동문은 미주동창회에 새로이 노

명호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동창회 지부 

활성화와 동문들간의 유대강화에 새로운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노회장의 노고

를 지원하기 위해 1만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동문은 1967년 미국 유학을 와 미

시간대학 동물병원에서 15년간 연구직으

로 종사하며 대학원을 졸업했고 버지니아

주 아베레트대학에서 학장을 역임한 바 있

다. 현재는 미시간과 LA를 오가며 부동산 

및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수 동문은 모교에 시흥 토지 8천여평 

기부, 장학금 기부 등 한화로 약 8억5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박종수 동

문의 모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

해 수의대 생명공학 연구동 1층을 박종수 

홀로 명명한 바 있다. 

박종수 동문은 LA 코리아타운의 대형 

한인교회인 새누리교회의 장로직을 수

행하며 이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서 교

회 신축을 지휘하며 LA의 명물 건축물

을 세우는데 성공했고, 현재 새누리교회 

본당은 한인사회의 각종 대형 이벤트 공

연장소로도 제공되고 있다. 지난 7월의 

남가주 총동창회 모교 발전기금 모금 자

선음악회도 이 새누리교회에서 공연된 

바 있다. 

박종수 동문은 모교지원 뿐만 아니라 남

가주 동문, 수의대 동문 모임도 수시로 지원

해 왔는데 이번에 제 42대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가 남가주에서 운영됨에 따라 미주

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후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9월 후원자

(상대 63)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200

$500

$1,000

$ ________

$75(2021. 7 ~ 2022. 6)

$150(2021. 7 ~ 2023. 6)

$3,000(종신이사회비)

        $240(2021. 7 ~ 2022. 6)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Scholarship Fund (장학금)

Charity Fund (나눔)

Brain Network 후원금

모교발전기금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_________. Payable to SNUAA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E-mail:

주소: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강신용(사73)                       

구철희(의78)                        

권기상(대72)                       

김동석(음64)                        

김병연(공68)                        

김새담(법55)                        

김영(수63)                         

김영봉(사60)                       

김영중(치66)                        

김영희(간54)                       

김은숙(미62)

김은종(상59)                        

김종섭(문66)                        

노명호(공61)                        

박우선(공57)                        

박원준(공53)                        

박은숙(미62)                        

박종수(수58)                        

박혜란(음72)                      

방석훈(농55)                        

성주경(상68)

손영아(음)                             

송영두(공59)

신영찬(의63)                        

안혜정(생77)                        

오찬수(약57)

오흥조(치56)

이명선(상58)

이범식(공61)

이병준(상55)

이소희(의61)                        

이장길(치63)                        

이창신(법57)                        

장동석(문66)                        

전낙관(시60)

전원일(의77)                        

박우선(공57)       

박원준(공53)       

이범모(치74)       

홍선일(공71)

권철수(의68) 

취재귀(미63)       

이원섭(농77)        

이용락(공48)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모교발전기금

Brain Network

장학기금

200

125

105

200

200

25

500

200

75

50

1,000

400

100,000

20,000

500

200

200

12,000

300

300

200

15

200

200

200

200

50

500

375

3,000

75

50

500

200

75

75

300

700

200

100

100

300

150

200

남가주

강호석(상81)                        

고석자(인72)                       

김경무(공69)                        

김양희(음77)                        

김원탁(공65)                        

김은종(상59)                        

김자성(의79)                        

김정빈(공66)                       

나두섭(의66)                        

미주동창회(11대)                  

미주재단                      

민일기(약69)                        

박수경(생84)                        

박제환(문75)                       

박찬호(공58)                        

서동영(사60)                        

서치원(공69)                       

안혜정(생77)                       

이기준(법54)                       

이범모(치74)                        

이원택(의65)                       

이종묘(간69)                        

임춘택(상68)                       

정재훈(공64)                       

주영세(사59)                        

차민영(의76)                       

최용준(수81)                       

한효동(공58)                       

홍훈정(음70)                        

240

600

400

1,200

240

600

1,500

500

200

1,000

4,000

500

2,100

600

300

240

2,500

200

500

250

1,200

240

400

240

400

1,500

400

300

400

남가주

남가주

뉴욕

뉴욕

남가주

시카고

시카고
캐나다 밴쿠버

워싱턴DC          

워싱턴DC          

워싱턴주          

강에드워드(사60)

강창홍(의63)                        

고애자(음57)

권영국(상60)

금영천(약72)                        

김명철(공60)                       

김완주(의54)                       

김은희(간78)                        

김중권(의63)                       

리준무(음65)                       

문석면(의52)                        

박순영(법56)                        

선종칠(의57) 

신응남(농71)                 

이강홍(상60)                        

이재덕(법60)                        

이전구(농60)                        

조남천(사59)                        

차수만(약71)                        

최한용(농58)                        

한승순(간70)                        

허선행(의58)                  

홍종만(공64)                        장희순(의73)        

김승호(공71)

석창호(의66)        

이전구(농60)        

박원준(공53)   

한홍택(공60)

이용락(공48)        

강길종(약69)                       

고무환(법57)                       

권철수(의68)                        

김동훈(법56)                        

김응환(치88)                        

남욱현(경84)  

박평일(농69)                      

박홍우(문61)                        

백순(법58)                         

석균범(문61)                        

오인환(문63)                        

유영준(의70)                        

이건형(수54)                        

이내원(수58)

이선구(문65)                        

이연주(치88)                     

정평희(공71)

조화유(문61)

200

50

50

200

1,000

200

75

200

200

200

200

75

100

900

200

75

500

350

300

1,500

150

200

200

미시간
김희주(의62)                        

오동환(의65) 

윤효윤(의56)                       

이성길(의65)                        

이재승(의55)                        

225

200

200

100

75

시카고
김현주(문61)                        

소진문(치58)                        

이영섭(수56)                       

이용락(공48)                       

정의철                      

최희수(문67)                      

한경진(상59)                        

100

200

75

1,000

250

100

200

오레곤
김상순(상67)        200

388

플로리다           
임필순(의54)    

조경호(의66)    

200

200

하트랜드           
고 차봉회(의51)

이상강(의70)

최은관

500

10,000

500

필라델피아           
이만택(의52)        

이숭공(의63)       

정태광(공74)       

200

200

100

커네티컷           
김기훈(상56)        

최창송(의52)        

200

200

1500

240

240

300

50,000

300

텍사스          
이석호(농78)        

진기주(상60)        

황명규(공61)        

200

5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400

200

200

200

600

175

25

75

275

200

200

75

지부분담금

2,000

3,000
워싱턴DC          
뉴욕

북가주
한상봉(수67) 500

이휘영(법59)       75
샌디에고           

민영기(공65)       75
워싱턴          

캐롤라이나
한광수(의57)   500

남욱현(경84) 9,300
워싱턴DC          

정균희(의65)                        

정신(대92)                         

정재훈(공64)

최용완(공57)

최종권(문59)

한귀희(미68)

한홍택(공60)

10,000

1,000

260

100

220

2,000

200

윤상래(수62)
박종승(의56)

뉴잉글랜드
500

200

조지아
정양수(의60)

김용건(문48)                        

25

200

문성인(공88) 50
미네소타

뉴욕
이강홍(상6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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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81-3610

213-639-2900

213-385-3773 

562-633-7400 

714-396-0624

213-385-4646

323-890-0101 

213-382-6660 

병원

213-386-8602

951-687-2630

 

(310)753-9636

212-564-2255

718-463-3131

714-990-1411

(714) 952-2240

909-882-3800

818-720-2373

714-638-8230

718-463-3131

201-978-7055 

석창호 위장내과

718-461-6212

석창호

이창석 내과

718-762-4400

이창석

박종효 소아과

201-242-1002 

박종효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201-814-0095

김기택 (수의대 81)

김치갑 통증병원

201-541-1111

김치갑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718-463-0001  

김승호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212-879-2322

김해암

박범렬 소아과

718-229-1188 

박범렬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201-302-9774  

백승원

213-382-6660 

의료/병원

213-386-8602

951-687-2630

818-720-2373

310-753-9636

818-720-2373

909-882-3800

212-564-2255

718-463-3131

714-990-1411

714-638-8230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213-383-8553

199 Main St., Ridgefield Park,NJ 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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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문화관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내를 넘어 서울대가 가진 문화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는 ‘문화관 

리모델링·증개축 사업’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한국문화 발전의 책임과 

지역사회와 소통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문화관 모금캠페인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MH22-03]

문화관 네이밍 예우 금액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리모델링

기 부 자 예 우

기금을 출연해주신

여러분의 이름을

문화관 

곳곳에 새겨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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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CA

NM

LA

MS AL

SC

NC

MN

MA

NJ

 

배혜영(음대 79) T:(678)943-9043

heeduklee@gmail.com
856)386-1094913)814-9452

제16대 미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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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웹사이트  www.snuaa.org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cheolkkim@gmail.com

김철규(공대 60)

drmialee@gmail.com

하혜숙(간호 77) T:(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T:(206)218-8887

전수진 T:(808)956-8283
soojin@hawaii.edu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Rimshake@hotmail.com

323)229-3369

김경무(공대68) T:(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정무형(문 70) T:(213)458-4969
chung0520@gmail.com

미시간 MICHIGAN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lhybae@gmail.com

박희진(농대 78) T:(503)648-0775
hjpark@flonomix.com

T:(718)791-4397

T:(201)965-7759

김승주(간호 69)T:(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황치룡(문리 65)T:(847)895-2814
chi.whang@gmail.com

박용회

T:(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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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영(의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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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면광고

남욱현(경영대 84)


